
발행인겸편집인 權五焄·인쇄인 洪政旭

발행소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경북안동시북문동2 4 - 1·7 6 0 - 1 2 0

전화 070-8227-7644  전송( 0 5 4) 85 8 - 1 2 3 1

서울분사 : 서울종로구필운동285-5  파크뷰타워8 0 7호·1 1 0 - 0 4 4

전화 ( 0 2 ) 7 2 3- 4 4 8 0·7 3 2 - 9 1 39 전송 ( 0 2) 73 8 - 8 9 3 5

등록: 안동라- 0 0 0 2호[99.4.7.]  e-mail : webmaster@andongkwon. or. kr

주간 權五達 /  편집고문 權琪奉·權相穆·權宅鎭·權赫來

편집위원 權海兆·權貞澤·權炳逸·權甲鉉·權奇允·權奇遠·權奇奭〔客員〕

종원회비 1년2만원 / 계좌: 우리은행 1 0 0 5 - 6 0 1 - 0 7 0 0 0 5〔주〕안동권씨종보사

제1 4 8호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인쇄·기수월 발행
陰 壬辰年 權氏紀元 1083年 9월 18日 丙寅

http://www.andongkwon.or.kr                                  ISSN 1739-9203  07

B B B B

추석과 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 중국은 우리보다
1 0배도 더한 규모이다. 지상의 이 두 나라
에서만 일어나는 장관이다. 그러니 언론과
전파매체가 이를 부추기며 대목을 보는 것
또한 흥행이다. 그 과열이 가히 동란을 방
불케 한다. 외국인도 이 거대한 축제를 기
려 바라보고, 지난날 갖은 구실로 이를 억
압하려던 정부 시책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일부
매체의 망령은 아직도 같은 타령으로 얼빠
진 젊은 층의 탈선을 조장한다. 신문은 이
제 식상하여 다른 데로 눈을 돌린 것 같기
도 한데 방송은, 특히 라디오 프로에서는
아직도 성업이다. 
우선 명절에 며느리가 받는 가장 큰 스

트레스는 시부모 집에 가 음식 장만하는
일이다. 이걸 혐오하는 바이러스 확산에
라디오는 기승을 부린다. 도시의 자녀가
고향집에 가 가장 열받는‘악담’은 부형이
취직했느냐, 언제 시집장가 가느냐고 묻는
소리이다. 이에서 파생하는 자식들의 패륜
을 증폭시키지 못해 그들은 몸살이다. 그
리고 안일과 쾌락만이 추구할 가치이다.
부모는 어떤 힘들고 귀찮은 일도 자식에게
시킬 수 없다. 그게 자식의 권리장전이고
부모의 무한희생으로 종말하는 덕목이다.
이를 잘 아는 자식들은 장차‘부모 같은
것’은 될 생각이 없다. 부모를 빨아먹고
버리는 저희는 제가 답습할 전철이 싫어
결혼하고 자식 낳아 스스로 부모가 되는
일 따위는‘천만의개 말씀’이다. ‘싸가지’
가 너무 없다. 
자고 깨면 우리나라 여권 신장도가 세계

에서 밑돈다는 타령에 귀에 못이 박힌다.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여권에 굶주려 있다.
명절에 독거하는 시부모한테 안가는 며느
리가 의외로 많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 시
하에서 약점이 잡혀 감히 부모집에 귀현할
생심을 못한다. 부모는 손주도 구경 못해
눈이 짓무른다. 명절에 음식을 장만하지
말고 차제사 따위를 폐하면 좀 나을까. 나
아진다 손치더라도 그럴 테면 무엇 하러
명절이 있는가. 발렌타인데이 따위나 즐기
며‘우아하게’즐기는 게 삶의 질일 텐데
말이다. 시집장가 가는 것, 결혼이라는 걸
아예 없애면 어떤가. 부모한테 악담이나
잔소리 들을 일 없고 배우자도 단수한테
매일 것 없이 복수로 교제하며‘낙원’처럼
살 테니 말이다. 그러나 출산을 안해 각자
의 대가 끊어지고 집안이 무후하며 나라가
없어지면 그 낙원은 이윽고 인류와 관계없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식이 부모에 의지하는

캥거루족이 많은 곳도 없다 한다. 부모의
잔소리와 신칙이 싫다면 의지하지 말고 스
스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 독립 아니하
고 부모에게 진 채무를 불이행하여 부도내
기를 밥먹듯 한다. 효도의 나라 한국에서
지금 어버이에게 보본감은報本感恩하는자
식은 많지 않다. 대개가 은혜를 원수로 보
복한다. 
매체도 눈귀가 있어 이런 세태와 정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도덕한 게 정치와 정치인이라 한다. 실
은 그보다 더 못된 게 남을 헐뜯어 먹고사
는 언론임을 깨닫는 이가 늘고 있다. 조심
해야겠다. 

명절과 매체동란

▲충장공 권율 도원수의 임진란7주갑사제가행주산성 충장사에서 거행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라오스의 왓 호프라께오 궁전 앞에 선 라오스 탐방기의 필자 권해조씨<관련기사 1 0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2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 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 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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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시 국난을 타개하여
나라를 구한 공신 가운데서 가
장 현저한 9공신에게 나라에서
국왕의 이름으로 치제致祭하기
를 매 주갑周甲, 즉 6 0년마다
하였다. 이는 왕이 하사하는
제사, 즉 사제賜祭이기 때문에
승지가 왕이 내리는 제문을 받
들고 그 공신의 불천위不遷位
사당에 와 작헌하여 치제하는
예이며, 처음 임진란 4주갑이

되던 순조 3 2년, 1832년 2월 6
일 임금의 하교로 임란 아홉
공신을 선정하여 행한 것이 시
초였다. 
그 9인 공신은 충렬공 송상

현宋象賢ㆍ문렬공 조헌趙憲ㆍ
충렬공 고경명高敬命ㆍ충무공
이순신李舜臣ㆍ문충공 이항복
李恒福ㆍ문정공 윤두수尹斗壽
ㆍ충익공 정곤수鄭崑壽ㆍ문충
공 유성룡柳成龍ㆍ충장공권율

權慄인데 앞
의 송상현에
서부터 이순
신까지 4위
는 그 순절
한 곳에 제
단祭壇을 설
하고 해도該
道에서 직질
이 가장 높
은 수령守令
으로 하여금
치제케 하
여, 이 설단
행사를 달리

‘단제壇祭’
또는 ‘단사
壇祀’라 하
고, 다음 이

항복부터 권율까지 5위는 그
가묘家廟, 즉 후손 종가에 별

묘別廟로 받드는 부조묘
不& # 3 1 0 7 9 ;廟에 승지가 가서
치제케 하니 이를 달리‘사제
賜弟’로 구분해 불렀다. 
이같은 사제를 고종 2 9년,

1 8 9 2년의 5주갑까지 2차에 걸
쳐 해오다 왕조가 망하여 임금
이 사제하는 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나 6주갑이 되는 1 9 5 2년 6
ㆍ2 5전란 중에도 민족 정기와
관계되는 국방과 상무의 전통
을 폐지할 수 없다 하여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
가가 이 9인의 임란 공신에게
치제하는 행사를 여행勵行하였
다. 다시 6 0년 만에 오는 그 7
주갑이 금년 2 0 1 2년에 닿게 되
었다. 이러한 7주갑이니 사제
니 하는 것을 아는 이가 없이
모두 망각한 지 오래인데 오직
안동의 하회유씨 서애 유성룡
의 후손 집안에서 자료를 발굴
해 고증하고, 이를 복원 유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태 전
부터 그 9공신의 후손 문중과
협력하여 사단법인 임진란정신
문화선양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예산 조치를 받아 금년에 이를
복원 계승하게 되었다. 
위의 9공신 중에서 유일하게

옹서간翁壻間, 즉 장인과 사위
가 나란히 사제를 받는 게 충
장공 권율과 백사 이항복이기
도 하다. 그리고 이번에 충장
공의 그러한 사제를 이어 받들
어 1 0월 2 0일 경기 고양시의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사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진
란정신문화선양회에서 주관하
고 행례는 충장사제전위원회인
고양시 유림에서 집전하였다.
그리고 충장공의 후손 문중에
서 주최하였다. 식전은 1 1시에
시작되어 국민의례에 이어 참
제 내빈이 소개되었다. 임진란
정신문화선양회에서 유한성柳
漢晟 상임부회장과 이천용李千
鏞 사무국장 등 1 0수인이 참석
하고 안동권씨 문중에서 권익

현權翊鉉ㆍ건정달權正達 전국
회의원 이하 3 0여 인사, 충장
공 후손문중에서 권오갑權五甲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 1 0수인
이 참제하였다. 
사제문 내용은 옛적 국왕이

승지를 시켜 이르던 형식이,
이명박대통령이경기도백을 보
내 작헌케 하는 형식으로 바뀌
었는데,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
가 다른 행사로 오지 못해 축
문은 그 이름으로 하였으나 실
제 작헌은 고양시 지역구 김태
원金兌原 국회의원이 하였다.
독축 1 5분이 소요되는 장문의
사제문은 고양유림의 제전위원
인 권정택權貞澤 기로회장이
봉독하였고, 아헌은 고양향교
의 이세준李世濬 전교, 종헌은
본손 권오갑權五甲 충장공사제
집행위원장이 행하였다. 그 집
사분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 : 김태원(국회의원)
아헌 : 이세준(고양향교 전

교)
종헌 : 권오갑(전 과기부 차

관)
감제 : 이충구李忠九(충장사

제전위원장)
집례 : 김원주金元柱
대축 : 권정택
상례相禮 : 선운영宣橒永
진설 : 김충신金忠信
봉향 : 김영호金榮鎬
봉로 : 김문식金文式
봉작奉爵 : 이광구李光九
전작奠爵 : 한유수韓有洙
내봉작 : 이흥우李興雨
외봉작 : 장한진張漢鎭
사준司&#32583; : 한영애韓

英愛
관세& # 3 0 4 3 7 ;洗 : 김수옥金

壽玉ㆍ김남숙金南淑
안내 : 송임宋任ㆍ권은숙權

銀淑ㆍ김종례金鍾禮ㆍ최영숙
崔英淑
<사진 權炳逸ㆍ취재 權貞澤ㆍ

글 權五焄> 

했다. 적은 그를 의롭다 하
여…… 병조판서에 추증…’이
라 하여 다시 상이점이 있고,
국사대사전에 오른 변응정의
기록도 이와 같다. 이 두 기록
에는 그가 금산의 종용사에 배
향된 사실은 없다. 종용사에
배향되도록 하기 위해 사적을
분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있다. 그가 광주에서 거의
한 고경명의 의병에 합류했을
수도 있으나 현직 해남현감의
신분으로는 광주목사 권율의
휘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 고경명이나 조헌이나 웅치
전이 있기 이전에 전사했으므
로 그 휘하로서 금산 싸움에서
전공을 세운 다음 야습으로 전
사할 수가 없다. 아마도 웅치
싸움에서 평명에는 선전하였는
데 불의에 야습을 받아 전사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진안군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조선군은첫날
분전 끝에 수천의 왜적을 격퇴

했으나 다음날 아침 적군은 병
력과 화력을 모두 동원했다.
백병전 속에서 조선군은 마지
막 3선이 무너졌고 군수 정담
까지 장렬히 순절했다. 순절자
가 5백 명, 또는 1천 명에 이
른다고 전해온다. 왜군은 조선
의병과 관군의 시신을 모아 큰
무덤을 만들고 이들의 충의를
기리는 표목을 세웠다고 한다.
왜군은 웅치를 지나 전주로 뚫
었으나 조선군의 기개에 눌려
전주성 밖 안덕원에 머물다 물
러갔다. 웅치싸움은 권율이 이
끈 이치대첩과 함께 왜적의 기
세를 꺾어 전주성을 범하지 못
하게 했다. 두 전투로 전라도
는 정유재란 때까지 6년간 조
선 군량 보급과 병력 보충의
기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이 전적지에 진안군은‘웅치

전적보존회’와 협의하여 임진
왜란 7주갑, 420주년을 맞는
올해에 맞춰 부귀면 세동리 전
적지에 순절자를 기리는 창렬

사彰烈祠를 창건하였다. 그리
고 당시의 음력 7월 7일을 양
력으로 환산한 8월 1 3일 추모
제를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원근에서 온 순절자 후손
등 3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
적지보존회의 손종엽 총무는
감회를 토로하여‘그동안 마땅
한 추모 공간조차 마련치 못해
주민이 학교나 마을회관을 빌
어 제사를 모셔왔다. 후대로서
이제야 부끄러움의 일부를 씻
게 됐다’하였다. 송영선 진안
군수는‘의회와 협의해 추가예
산을 확보해 사당 주변을 자랑
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성역
화하여 새 세대가 언제든 찾아
와 머물다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당 건립에는 군비
2억7천만 원이 들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8월 2 8일

이곳에서 웅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자료 權貞澤ㆍ정리 權五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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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있은 임진란7주갑사제에서 헌관제집사가 도열해 있다

충장공 권율도원수의 국가사제 봉행
임진란 7주갑을 기해 행주산성 충장사에서

▲ 임란7주갑 사제에서 충장공위에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 사제문이 봉독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사람들이 충장공 권율 도원
수의 임란시 행주대첩과 이치
대첩은 알아도‘웅치대첩熊峙
大捷’은 거의 모른다. 웅치는
‘곰티’의 한자명이고 그 전적
지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 8 - 1번지에 있다. 그
리고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
대가 포함된다. 웅치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
면 세동리의 접경에 있는 험한
병목고개이다. 
1 5 9 2년 4월에 동래에 상륙하

여 파죽으로 유린하며 북상한
왜군은 5월에 서울 한양을 함
락하고 국왕 선조는 황황히 의
주로 몽진하여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였다. 그러한 왜군의
군량확보를 위한 호남 공략의
특명을 받은 왜군 제6군의 지
장 고바야까와 다까가게小早川
隆景는 1만5천의 정예로 6월
2 3일 제원의 형강荊江(천내강)
을 건너며 충민공 권종權悰 금
산군수의 방어를 격파하고, 금
산읍성에 웅거하여서는 고경명
과 조헌의 의병부대를 잇따라
궤멸시켰다. 그리고 호남을 침
공할 계책으로 본군이 진산을
거쳐 이치로 넘어갈 전략을 짜
며 먼저 별군 1천을 휘하 안고
꾸지 헤이강安國寺惠瓊에게주

어 진안의 웅치로 넘어가 전주
로 진격해 이치를 방어하는 조
선군을 배후에서 협공하라 하
였다. 한편 광주목사로서 군병
을 소모하여 보충한 충장공 권
율은 전라도 순찰사가 되어 북
상하던 중 첩보를 접하고 이치
를 방어하러 직행하면서 휘하
의 김제군수 정담鄭湛과 해남
현감 변응정邊應井, 심복 나주
판관 이복남李福男에게병력을
갈라주어 웅치로 가 적의 월령
을 막아 사수하라 하였다. 그
리하여 1 5 9 2년 7월 7일 웅치에
서 공방의 회전이 벌어졌다. 7
월 2 0일 이치회전이 있기 1 3일
전이었다. 
다음은 본보 1 9 9 9년 1 2월 1

일자 제1 2호 1 6면‘충장공 권
율 도원수의 첫대첩지, 이치와
웅치일대 답사’제하의 기사
중 웅치싸움을 서술한 부분이
다. 

첫날 전투에서 아군은 험한
지형을 이용해 협곡의 소로로
공격해 올라오는 적을 일단 격
파하였다. 다음날 새벽부터 왜
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재차 공
격해왔는데 격전은 3일에 걸쳐
벌어졌다. 지형이 진안에서 올
라오는 길은 비교적 경사와 굴

곡이 급하지 않으나
일단 고개마루에서
부터 완주쪽은 아스
라한 급경사 굴곡의
산비탈이므로 퇴로
가 없는 것과 같았
다. 여기에서 벌인
피아간의 전투는 임
진전란사를 통해 손
꼽히는 격전이 되었
고 아군의 주장 정
담은 포위된 가운데
의 백병전에서 전사
하였다. 결국 아군
이 중과부적으로 무
너졌으나 왜군도 많

은 사상자를 내면서 큰 타격을
받아 이 고개를 넘어 전주성으
로 진격하지는 못하고 물러갔
다. 이때에 왜군은 처음으로
조선군에게 큰 저항을 받고 조
선군의 충성심과 용맹에 깊이
탄복하여 전사한 조선군의 유
해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조
조선국충간의담弔朝鮮國忠肝
義膽:조선국의 충성스런 간과
의로운 쓸개를 조상함’이라는
표목을 세웠다. 이곳 이치의
전투는 충장공이 직접 지휘하
여 수행한 것은 아니나 그 휘
하 장병을 나누어 보내 적은
병력으로 대군의 월령을 저지
시키는 탁월한 전략을 적중시
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웅치전적지는 전라북
도 기념물 제2 5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안과 전주를 잇는 최
단거리의 호남정맥에 있는 이
곰티재는 일찍부터 신작로가
열려 일제시 목탄차가 다녔고
전주에서 무주ㆍ진안ㆍ장수로
통하는 여객버스길이 처음 개
통된 고개이기도 하다. 진안에
서 전주로 갈 때 곰티 이외에
진안의 성수면 중길리에서 완
주의 소양면 얼상리로 넘어가

는 조두치鳥頭峙도 있는데 곰
티는 벼슬아치와 양반이, 조두
치는 서민이 이용했다는 설도
있다. 
웅치싸움에서 아군은 순절자

가 5백에서 1천에 이르렀다는
설이 있다. 왜군은 웅치를 돌
파하고 이어 전주로 진군했으
나 병력의 손실이 많은데다 이
치에서 고바야까와의 주력이
패주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되
는 바람에 안덕원安德院까지
왔다가 퇴군하여 돌아갔다. 
다음은 인명사전 등에 올라

있는 김제군수 정담의 기록이
다. 

조선 중기의 무신ㆍ의병. 본
관은 영덕盈德, 자는언결彦潔,
창국昌國의 아들이다. 1583년
(선조 1 6 )에 무과에 급제하여
이탕개尼湯介의 변에 공을 세
우고 여러 벼슬을 거쳐 1 5 9 2년
에 김제군수로 나갔다. 이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권율의 지휘하에 나
주판관 이복남, 해남현감 변응
정, 의병장 황박黃樸 등과 함
께 웅치를 방어하였다. 이때
금산을 거쳐 전주를 점령하려
는 고바야까와 다까가게 휘하
의 일본군을 7월 7 , 8일 양일에
걸쳐 백병전을 펼치면서 끝까
지 방어하여 그들의 진격을 막
고 모두 전사하였다. 일본군은
그 충절에 경의를 표하여‘조
선국충의간담’이라는 묘비를
세웠다. 1690년(숙종 1 6 )에 정
문이 서고 병조참판에 증직되
었으며 영해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선조실
록. 국조명신록. 징비록懲毖錄.
난중잡록. 간옹집艮翁集.

위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하
고 있으나 전원 옥쇄는 아닌
것 같다. 인명사전 등에 오른
이복남의 기록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 - 1 5 9 7 (선조 30). 조선중기의
무신. 본관은우계羽溪. 일찍이
무과에 급제한 뒤 1 5 9 2년(선조
25) 나주판관이 되고, 이듬해
전라방어사ㆍ충청도조방장,
1 5 9 4년 남원부사ㆍ전라도병마
절도사, 1595년 나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다시 전라도병마
절도사가 되었고 1 5 9 7년 정유
재란 때 남원성에서 왜군과 싸
우던 중 조방장 김경로, 산성
별장 신호 등과 함께 전사하였
다. 죄찬성에 추증되고 1 6 1 2년

(광해군 4) 남원 충렬사에 봉
향되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
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연려
실기술. 임진필록壬辰筆錄. 

또 변응정에 관한 기록은 다
르다. 다음은 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인물대사전’의 변응정
조이다. 

1 5 5 7 (명종 1 2 ) ~ 1 5 9 2 (선조
25). 조선중기의 무신. 본관은
원주, 자는문숙文淑, 할아버지
는 경력 윤중胤中이고 공조좌
랑 열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병사 이흔李昕의 딸이다. 문예
에 능하였으나 과거에 실패하
고 무과에 열중하여 1 5 8 5년(선
조 18) 무과에 급제하였다. 월
송만호ㆍ선전관 등을 거쳐 해
남현감으로 재직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내의 소요를 진정
시키는 한편 격문을 돌려 의병
을 규합하였다. 또 대군으로
침입한 적의 본토가 비어 있을
것을 들어 이를 공략하면 왜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
일본 정벌을 상소하였다. 금산
에서 조헌과 합류하여 공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행군에 차
질이 생겨 조헌이 전사한 뒤에
도착, 육박전으로 왜적과 싸워
큰 전과를 올렸으나 적의 야습
을 받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전라수
군절도사에 임명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적
은 그의 충의에 탄복하여 큰
무덤을 만들고 조선충의간담이
라는 표목을 세웠다. 그는 싸
움에 나서기에 앞서 동생에게
글을 보내‘주욕신사主辱臣死’
라 하여 비장한 결의를 보이고
노모와 작별하는 뜻을 고하
며…… 후에 정문이 서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금산의 종
용사從容祠에 배향되었다. [참
고문헌] 선조실록. 국조인물고.
삼강록三綱錄. 연려실기술. 

여기 기록은 상세하면서도
변응정이 권율의 휘하로 웅치
에서 싸운 부분이 제외되어 있
다. 신구문화사판 한국인명대
사전의 기록은 간략하면서 조
금 다르다. ‘1 5 9 2년 임진왜란
이 일어나자 해남현감으로 전
공을 세워 수군절도사가 되었
다. 금산의 적을 김제군수 정
담과 함께 쳐서 큰 전과를 올
렸으나 적의 야습을 만나 전사

32 0 1 2년 1 1월 1일 목요일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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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의 웅치에 창렬사 세워
임란7주갑 맞아 대첩지 성역화

▲임란 7주갑을 기해 창건된 창렬사에서 추모제가 봉행되고 있다

▲ 1 9 9 9년 당시의 성역화되기 전 웅치 모습

▲ 9 9년 웅치전적비 앞에 섰던 고양시와 충장공종회의답사반 일행



1 0월 2 1일 일요일 오전에 경
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임진
강 북안의 현암 단소에서 시조
후 1 0세 추밀공파 파조 추밀공
樞密公(휘 수평守平, 고려 충
렬왕조 추밀원부사樞密院副
使)과 그 아들 충헌공忠憲公
(휘 위�, 한림학사 태자태사
太子太師) 양대의 단소에서 세
사歲事가 봉행되었다. 참제 인
원은 1 2 0여 명이었다. 
이날 아침 9시 반에 서울 세

종문화회관 뒤에서 전세버스 1
대가 출발하고 대전 지역에서

버스 1대가 동원되어 올라왔으
며 개별 승용차편 3 0여 대로
모여든 참제원은 1 0시 반 경
파주시 파평면 임진강 전진교
남단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
수속을 마치고 도강하였다. 단
소에 이르러 향례에 앞서 권혁
승權赫昇 종회장의 인사말이
있고 간단한 예행 습례를 한
다음 후토제后土祭를 시작으
로 추밀공 단소와 그 계하 충
헌공 단소의 본행사를 거행하
였다. 행례는 오전에 마쳤고
예필 후에 단소 아래에 내려와

종회에서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 음복을 하였다. 한편 대
전 지역 참제원은 버스에 자기
들 몫의 점심 도시락을 마련해
싣고 와 별도의 음복석을 차리
고 있었다. 
추밀공ㆍ충헌공 위별 행사의

집사자 분방 내용은 다음과 같
았다. 
•추밀공
초헌관 ; 권선각權善珏
아헌관 : 권오석權五石
종헌관 : 권오정權五丁
집례 : 권태안權泰安
축관 : 권공범權公範
진설 : 권박원權泊遠
봉향 : 권주원權炷遠
봉작奉爵 좌 : 권종호權鍾浩
봉작 우 :

권동원權東
遠
전작 좌 :

권태우權泰
佑
전작 우 :

권오근權五
根
사준 司樽

: 권호춘權
鎬春

찬자贊者 : 권일원權壹遠
•충헌공
초허관 : 권만집權晩集
아헌관 : 권동화權東和
종헌관 : 권혁동權赫東
집례 : 권태안
축관 : 권공범
진설 : 권박원
봉향 : 권주원
봉작 좌 : 권종호
봉작 우 : 권동원
전작 좌 : 권태우
전작 우 : 권오근
호창呼唱 : 권정택權貞澤
사준 : 권호춘
찬자 : 권일원

<사진ㆍ글 權炳逸>

1 0월 1 4일 일요일 오후 2시
경기 파주시 임진강 건너 옛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산1 7 7번
지 현암동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1 7세 화산부
원군 휘 복復과 그 장자 좌랑
공 휘 온溫, 손자 승지공 휘
훅旭 3대의 가을 세사歲事가
봉행되었다. 이날은 하포리의
저운동 묘역에서 오전에 화산
부원군의 증조부 정헌공 성휘
왕후王煦와 조부 밀직공 성휘
왕중귀王重貴, 부 부윤공 휘
숙肅 3대의 세향이 있어서 먼
저 그곳 행사에 참제하고 오후
에 현암 묘역으로 이동하여 행
사를 속행한 것이었다. 현암의
참제원은 6 0여 명이었다. 
화산부원군의 향사는 권정택

權貞澤 종회장이 초헌관을 하
고 아헌관은 권성만權成萬, 종

헌관은 권오철權五喆, 집례는
권남옥權南玉, 축관은 권송웅
權松雄씨가 맡아 봉행하였다.
그리고 화산부원군 묘소 서록
으로 이동하여 거행한 좌랑공
향사의 집사자는 초헌관 권희
선權熙宣, 아헌관 권성옥權聖
玉, 종헌관 권진기權珍基, 집
례 권정택, 축관 권남옥이었
다. 
승지공까지의 향례를 마친

다음에는 묘역하에서 화산부원
군종회의 총회가 열렸다. 권정
택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건
이 상정되었다. 1호 안건은 종
중토지 일부를 국방부에서 군
사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야 종회장이 인지
한 것에 대한 대처였다. 이는
기왕에 사용한 분에 대한 사용
료를 소급해 청구하고 앞으로

적정액을 매년 수
령할 수 있도록 소
송을 제기해 처리
할 일인데 일관사
를, 내용을 숙지하
는 종회장에게 종
원들이 인감을 첨
부하여 위임키로
하였다. 2호는 현재
종회가 전임자 시
에 일어난 종재 횡
령 사건으로 운영
자금이 전무한 상
태에 대한 임시 타
개책이었다, 우선
각지파에서 1 5 0만
원씩을 분담하여

갹출해 변통할 것을 결의하였
다. 3호 의안은 전임 회장 시
종재 정기예금 2억 원을 총무
가 비밀 횡령한 사건의 처리였
다. 이 사건은 현임 권정택 회
장이 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
서야 오래 전에 발생한 범행이
탄로난 것인데, 새 집행부가
당사자에게 변제를 종용하며
시일을 천연하다 지난 해에야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였다. 그
러나 피고발자가 도피하여 현
재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 사실을 더 숨기지 말고 사
필귀정과 종중의 앞날을 위해
일벌백계가 되도록 문중의 종
보와 경인 지역 일반매체에 사
실대로 보도되게 하기로 하는
안이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사진 權炳逸ㆍ보도자료화산

부원군종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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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밀공 단소의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추밀공ㆍ충헌공 부자양대 향사
1 0월 2 1일 장단 하포리 현암 단소에서

▲ 충헌공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남강공 선후4대 추향 안내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의 남강공南岡公 묘역에서
공의 선후 4대5위의 향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추
원보본追遠報本의마음으로 많이 참예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1 1월 1 8일(음력 1 0월 5일, 첫 일요일 정
일) 10시 3 0분

장소 :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명월산 미조현
연락처 : 도유사 권진택 016-310-4609 
•향사 후 종회의 총회와 중요안건이 있습니다. 

안동권씨 남강공종회 도유사 權 晉 澤

장단 하포리의 화산부원군 세사
1 0월 1 4일 향사후 종회 총회도 열려

▲ 화산부원군 묘소에서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 향사후 화산부원군묘역하에서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52 0 1 2년 1 1월 1일 목요일 제148호

1 0월 1 4일 경기 장단군 진동
면 하포리 저운동의 백목곡 묘
역에서 추밀공파 시조후 1 4세
정헌공正獻公 계림부원대군鷄
林府院大君 성휘 왕후王煦 이
하 열위의 추향 세사가 봉행되
었다. 일대는 군사분계선에 인
접한 민통선 지역으로 민간인
이 거주하지 못하며 출입도 통
제되고 있다. 장단군이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부재하여 파주
시에 편입되어 있다. 
이곳 백목곡에는 정헌공을

취존위로 하여 그 아들 밀직공
성휘 왕중귀王重貴, 밀직공의
두 아들 부윤공 숙肅, 집의공
엄嚴, 부윤공의 세 아들 좌윤

공 순循, 화산부원군 복復, 직
장공直長公 득得, 좌윤공의 장
자 돈녕공 격格. 차남 예참공
지至, 화산부원군의 장자 좌랑
공 온溫, 손자 승지공 욱旭 등
1 0여 위의 묘소가 있다. 그리
고 이날 각위의 세사를 다 모
시게 되는데 후대의 여러 묘소
가 백목곡을 벗어나 소재하기
도 하여 오전부터 종일에 걸려
분망하며 또한 지역내에 재사
같은 구조물이 없어 행사 준비
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이곳의 한 차례 행사에

는 7 , 8백만 원의 제수비가 드
는데 이를 산하 파중이 연차로
분담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금

년은 직장공 문중에서 순차에
따라 준비하고 있었다. 행사의
규모가 커 백목곡 본국의 정헌
공 이하 3대 5위의 제향을 먼
저 마치고 점심 음복을 한 다
음 오후에는 지파별로 나뉘어
각자의 선대 묘소에 가 세사를
올린다. 
참제원은 서울 경기에서부터

대전ㆍ대구ㆍ인천ㆍ충남북ㆍ
전남북 등 원근에서 더러는 전
1일에 서울에 와 여사에 머물
며 시각에 맞춰 모여들어 3백
여 인에 이르렀다. 
오전 9시 반경 임진강 남안

파평면 두포리의 전진교 남단
에 집결하여 도강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는데 전세 버스 3대
에 승용차 5 0여 대가 줄을 이
었다. 10시 넘어 백목곡 묘역
에 도착해서는 권준식權俊植
종회장의 인사말과 권석원權錫
遠 총무의 진행으로 최존위에
서부터 봉행되었다. 
이날 묘소별 향사에 분방된

주요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

았다. 
•정헌공
초헌관 : 권영욱權寧旭
아헌관 : 권호균權鎬均
종헌관 : 권영혁權寧赫
집례 : 권남옥權南玉
축관 : 권호준權鎬俊
•밀직공
초헌관 : 권호춘權鎬春
아헌관 : 권오현權五賢
종헌관 : 권혁래權赫來
집례 : 권남옥
축관 : 권호준
•부윤공
초헌관 : 권효택權孝澤
아헌관 : 권선각權善珏
종헌관 : 권홍래權弘來
집례 : 권남옥
축관 : 권돈원權& # 2 8 8 2 2 ;遠
•집의공
초헌관 : 권오성權五成
아헌관 : 권영국權寧國
종헌관 : 권태완權泰完
축관 : 권혁래

<사진ㆍ글 權炳逸> 

▲ 백목곡 정헌공 묘역에서 향사가 준비되고 있다

장단 백목곡의 정헌공 이하 추향
1 0월 1 4일 경향의 3백여 후손 참제

임진왜란 발발 4 2 0주년, 7주
갑을 맞은 2 0 1 2년 8월 2 6일 임
란 최초의 승전지 이치에서 대
첩을 기리는 기념제가 충남 금
산군 진산면 묵산리 충장사忠
莊祠에서 열렸다. 당시 1 5 9 2년
7월 2 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8월 2 6일이고 금년은 일
요일이 닿았다. 제전은 오전
1 0시에 시작되었다. 금산군이
주최하고 진산향교의 제전위원
회에서 주관하였다. 
먼저 군 문화예술담당관의

안내의 말이 있고 내빈이 소개
되었다. 제전위원의 개례선언
과 의전 설명이 있고 육군
9 7 0 5부대에서 나온 의장병의
예포 2 1발이 발사되었다. 외삼
문 안 잔디마당의 가설 공연장
에서 준비를 마친 헌관 제집사
와 일반 참제원이 차서로 신문
으로 올라가 사당 내정에 도열
하면서 집례의 창홀이 확성기
를 타고 울려나갔다. 그리고
전폐례奠幣禮ㆍ초헌례ㆍ아헌례
ㆍ종헌례ㆍ음복례ㆍ망료례望燎
禮 순으로 행례가 이루어졌다.
1 0인의 헌관 제집사는, 초헌관
이 금산군수 박동철朴東喆, 아
헌관 금산군의회의장 김복만金
福萬, 종헌관 진산향교 전교
박찬웅朴贊雄, 당상집례 김병
래金炳來, 축관 신정의辛禎毅,
당하집례 문진순文鎭順, 알자
謁者 김창희金�熙, 동집사 김
한중金漢中, 서집사 송기안宋
琪安, 사준司� 이대제李大濟
였다. 예필禮畢 후에는 관례대
로 일반 참제원에게 사당의 봉
심奉審과 함께 헌화와 분향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같은 1부의 제전 행사를

마치고 2부의 기념식 및 공연
으로 이어졌다. 제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
고 제전위원
회 사무장이
경과보고를
하였다, 다음
금산군수와
금산군의회
의장이 인사
말을 통하여
충장사의 협
소한 규모와
외삼문이 없
이 협문을 쓰
고 있는 실정, 그리고 국도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 이를 우회
시키지 못해 주차공간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
하며 숙원 해결을 위해 백방으
로 노력중임을 말했다. 과거
육사생도가 학과 실습으로 이
곳을 답사하던 일마저 폐지된
아쉬움과 함께 유적이 발굴되
지 않아 국가문화재 차원의 사
적지 지정도 난항인 것을 밝혔
다. 현재 이치대첩지에는 충장
사 경내에 있는 대첩비가 1 9 8 4
년 5월 1 7일자로 충남도 문화
재자료 2 5호로 지정되어 있고,
전적지는 2 0 0 0년 9월 2 0일자

충남도 기념물 1 5 4호로 지정되
어 있다. 
공연은‘태동’이라는 제목의

전통무예를 금산예술문화교육
원에서 나와 시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주산성의

충장사 행주대첩기념제와 기공
사紀功祠의 춘추제향을 주관하
는 경기 고양시의 유림 제전위
원 4 0여 명이 단체로 원행 참
제하였으며 고양유림 제전위원
인 권정택權貞澤 기로회장이
안내 인솔하였다. 안동권씨 측
에서는 권익현權翊鉉 전민정당
대표 내외 이하 1 0여 인사가
참석하였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4 2 0주년 이치대첩 기념제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충장사에서

▲ 밀직공 묘소의 향사에서 축문이 봉독되고 있다

▲ 새로 이장한 집의공 묘소의 세사가 봉행되고 있다

▲ 제전 후 기념공연이 시연되고 있다

▲ 이치대첩기념제가충장사 묘정에서 거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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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공鶴林公 방訪(영조 1 6 ,
1 7 4 0 ~순조 8, 1808)은 권성인
이 안동 능곡의 시조 묘산과
관련하여 잊을 수 없는 현조이
다. 추밀공파 시조후 2 8세로
문충공 양촌ㆍ연천공계별제공
칙& # 2 1 2 0 1 ;의 8대손인데, 그
증조 성균진사 빈뷘이 무후하
여 3 2촌인 부정공파 산택재山
澤齋 태시泰時의 아들 가정可
正을 입후하였고, 휘 가정의
독자 생원 도濤의 4남 중 4남
으로 태어났다. 대산大山 이상
정李象靖의 문인으로 2 4세에
생원시를 하고 4 4세 때인 정조
7년의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하였으나 당목黨目으로 환로가
막혀 병조좌랑에 그쳤다. 그러
나 관작보다 문명이 영남 일대
에 높았다. 정조 1 6년에는 사
헌부 감찰로서 만인소萬人疏를
수창하였고‘천휘록闡揮錄’2
책을 편집했다. 안동권씨대동
보‘갑인보甲寅譜’를 편찬하고

그 서문을 지었으며
‘태사묘작헌의절太
師廟酌獻儀節’을 안
정하였다. 특히 외손
풍산유씨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의 시조 묘산을 위
요하고 산쟁이 벌어
졌을 때 관찰사와의
명담판으로 산판을
수호하였다. 
이때에 우리 권씨

는 형세가 유리하지
않았다. 평창공 옹雍
이 성종조에 시조묘

소를 되찾은 이래 그 사위집안
풍산유씨가 수호하면서 일대의
산록에 2 6 0여 기의 묘를 써서
소유권이 유씨에게 점유된 형
편이었다. 안동부에서 결말이
나지 않아 경상감영으로 이첩
되었을 때 포의布衣이던 학림
공이 감사 앞에 나아가 진술하
게 되어, ‘옛 제齊나라 맹상군
孟嘗君에게 식객이 3천이었으
니 그러면 맹상군의 전장이 식
객의 것인가요, 맹상군의 것인
가요?’하고 반문하자 말이 몰
린 감사가 노하여‘내가 영남
7 0주의 주군이어늘 네 어느 안
전에서 발칙한 변설이냐’고 호
통쳤다. 이에 학림공이 분연히
일어나 문적을 싸들고 선화당
宣化堂을 나서며‘나는 이 나
라에 주군이 두 분인 줄 몰랐
소이다. 이제 내 주군은 서울
에 계시니 한양에 가 정소하리
다’하니 사색이 된 감사가 뛰
어 내려와 붙들었고 송사는 일

거에 원만히
풀렸다. 감
사가 실언이
라도 임금을
참칭했다면
발설이 참수

멸문의 대역인 때문이었다. 생
세에 영남어사 하계공霞溪公
권유權愈가 청도의 아시조 낭
중공‘권릉설權陵說’을 처음
발굴하였을 때 학림공이 여기
에도 협력한 바 있었다. 
사후에 문집 7책이 발간되었

고 그 묘소가 있는 안동의 학
가산 청전동靑田洞에 사림이
서원을 세우고자 했으나 이루
어지지 못했다. 사후 9 0여년인
1 8 9 9년에 경모궁景慕宮(사도세
자)이 황제 장조莊祖로 추숭됨
에 따라 생세에 사도세자를 옹
호한 공으로 가선대부 내부협
판內部協辦에추증되었다. 
이러한 학림공의 7대종손 권

오규權五ば씨가 그 장남 기만
奇晩(호적명 현길賢吉)씨와 상
의 끝에 세전해오던 학림공의
유품 고문적과 관련 간찰 등
일체를 안동 예안의 국학자료
원에 기증 보관하기로 하였다.
학림공의 문집 목판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 태사공 묘
하 능동재사의 보판각譜版閣에
갑인보 각판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가 연전에 보판과 함께 국
학자료원에 기증하여 보관케
한 바 있다. 권오규씨가 아들
기만씨를 시켜 국학자료원에
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자료원
에서 담당 전문가가 실물을 감
식하여 선별 기증을 받겠다는
말도 있고 하여, 오규씨가 필
자에게 그 유품과 세전 고문적
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정해주는 날짜에 필자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오규씨 부자
를 자택으로 방문하여 큰 박스
두 개에 담겨 있는 유물을 대
강 열람하였다. 원래 유물이
이보다 많이 있었는데 누가 잠
시 본다고 가져갔다가 그만 돌
려주지 않는 등으로 없어진 게
한둘 아니라 지금 남은 것이나
마 더 망실치 않도록 국학자료
원에 위탁 보관시키기로 했다
는 것이었다. 
유품은 3점의 호패號牌 뿐인

데 학림공 것과 그 중형 생원
공 당�, 계자系子통덕랑 겁ㆈ
의 것이었다. 학림공의 유묵으
로서 놀라운 것은‘정문초呈文
草’라는 장문의 소형 두루마리
였다. 정문은 관가에 올리는
진정서나 백성의 공문서이고
초는 그 기초본이다. 서두가

‘云云伏以今有甲乙二人訟其田
庄於 閤下之庭者甲則曰此地乃
吾家千年舊庄而近年以來外孫
橫占自作己物而元無衿付文記
則…운운복이금유갑을이인송
기전장어합하지정자갑즉왈차
지내오가천년구장이근년이래
외손횡점자작기물이원무금부
문기즉… : (서두문 생략) 엎
드려 아뢰건대 지금 갑을 두
사람이 합하閤下(경대부, 즉

관찰사에 대한 경칭)의 뜰에
그 전장田庄을 가지고 송사하
는 것은, 갑으로서는이르기를,
이 땅은 우리집안의 천년을 내
려온 옛 터전인데 근년 이래
외손이 가로채 점거하여 제멋
대로 자기 물건이라 하나 원래
옷깃에 넣어 지닌 문서가 없는
바이며…’로 시작되며 말미에
해년은 없이‘七月初二日칠월
초이일’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공이 능동 시조묘산의 산송 시
대구의 감영에 낸 소장의 초고
로서 하회유씨 집안의 유섬조
柳暹祚가 낸 정문 내용을 조목
별로 반박하여 논변한 유려한
명문으로서 우리 권씨 문중으
로서는 천고에 귀중한 역사 자
료이다. 
다음‘계묘증광문과방목癸卯

增廣文科榜目’이 목판본으로서
희귀한 고서였다. 계묘년이면
정조 7년, 1883년에 나라의 경
사로 정기 이외에 특별히 보인
증광문과의 급제자 명록이다.
필자로서도 이런 책의 실물을
처음 보는 바이거니와, 현세에
흔히 남아 전하는 고서가 아니
었다. 
학림공 사후의 문권으로는

1 8 3 2년 임진(사후 2 4년)에 초
간한 필사본筆寫本‘학림문집
鶴林文集’6권 1책 부록이 온
전히 있고, 역시 필사본으로
중간한‘학림집鶴林集’의 낙질
본이 4ㆍ5ㆍ9ㆍ10, 네 권이 남
아 있어 그 편집 연도 등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1 1
권 5책으로 전질이 온전한‘학
림선생문집’필사본은 인간을
위한 최종초본인 듯한데‘상지
십년갑진청화절유치명上之十
年甲辰淸和節柳致明’이라는 서
서序署가 명기되어, 정재定齋
유치명이 헌종 1 0년, 1844년

청화절(음력 4월)에 서문을 썼
음을 밝히고 있었다. 그밖에

‘선고학림선생속집先考鶴林先
生續集’이 전권全卷으로 된 필
사본으로 있고, ‘학림선생동문
하계첩鶴林先生同門下 帖’,

‘순묘기사純廟己巳’라 하여 순
조 9년, 1809년, 학림공 별세
이듬해에 필사한‘학림언행록
鶴林言行錄’이 있으며, ‘부묘
명附墓銘’이라 하여 공의 묘갈
명이 부록된‘학림야언행록鶴
林爺言行錄’이라는 필사본 1책
도 발견되었다. ‘선고행장先考
行狀’은 아들 통덕랑이 예조참
판 구와龜窩 김굉金土宏에게서
받은 학림공의 행장이고‘추원
루종회첩追遠樓宗會帖’은 시조
묘하 능동재사에서 종회를 열
고 돌아가며 지은 시첩試帖이
었다. 
학림공의 중형 생원공 당이

가경嘉慶 3년(정조 2 2년, 1798)
에 안동부로부터 받은 관문류
關文類와 간찰 등이 후대의 것
까지 많이 있고, 학림공의 계
자 통덕랑 겁의 것으로는‘호
남일록湖南日錄’이라는 기행일
기와 동문수학 시의 계첩류인

‘동고록同苦錄’및‘광흥사동
고록廣興寺同苦錄’등이 발견
되었다. 만만치 않은 분량의
문적을 분류하여 파악하고 내
용을 해독할 만한 시간은 갖지
못하였다. 
다만 이같은 세전 고문적을

보존하여 후학이 연구할 수 있
도록 하는 문중 고유의 유물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여,
능동재사의 보판각에 있던 보
판에 이어 학림공 같은 현조의
고문헌마저 국공립 시설에 기
증 보관하게 되는 현실에 아쉬
움이 컸다. 

<사진ㆍ글 權五焄>

학림공 권방權訪의 유품 문적등
종손가, 국학자료원에기증하기로

▲ 학림공 부자와 그 중형의 호패

▲ 학림공의 유묵 정문 초고

▲ 필사본 학림공언행록

▲ 필사본 학림공 문집

‘사람을 찾습니다’

•주소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41 신도브래뉴아파트
1 0 2동 4 0 2호

•성명 : 권장택 5 2 0 7 0 8 - 1 2 5 4□□□
위 사람은 종중재산 힁령 피의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습

니디. 거처나행방을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처 ; 인천지방검찰청정화준 검사 0 3 2 - 8 6 1 - 5 0 8 0ㆍ

032-860-4820)      
•사건번호 ; 인천지검 형제2 1 6 1 4호
•종회장 연락처 ; 권정택 0 1 0 - 9 2 7 3 - 4 2 1 2

안동권씨화산부원군종중 회장 權 貞 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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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파 靑
坡 권
영 익
權 寧
翼 회
장 의
문 집

‘풍류
의 흔
적’의

출판기념회가 그 8순을 기리는
산수연傘壽筵을 겸하여 열렸
다. 9월 7일 하오 5시에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 연회장에서이
고 가족 친지와 많은 안동권씨
문중 인사가 참석하였다. 
권영익회장은 추밀공파 판서

공계 예의공 휘 선繕의 1 7대손
으로 경기 김포시 대곶 세거지
에서 1 9 3 3년에 태어났다. 일제
일인 교장하의 소학교에서 신
사참배를 거부했고, 해방 후
중학 시절에는 자치회장에 선
출되어 학원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을 퇴치하는 데 앞서며 서

울에서 열리는 웅변대회 등에
뽑혀 나갔다. 전란시에는 약관
에 인천일보 서부전선 종군기
자로 전선을 드나들며 인천에
항도상업전수학교를세워 야간
에 교사를 겸하고 미군의 목재
1 0여 트럭을 얻어 대곶의 소실
된 국민학교를 재건하였다. 서
울대 법대를 청강생으로 수료
하고 도서출판 국민교양사를
창업하여 대한노총의 출판노조
부위원장이 되고, 월간‘중앙
정치’를 발간하며 중앙정치연
구회장이 되었다. 자동차부품
을 제조하는 동신산업을 창업
하여 법인회장이 되고 5공화국
시절에는 민정당 교육분과 부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문중의 공직으로는 안동권씨

김포화수회와 종심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지내고 중앙종친회
사무총장ㆍ충장공기념사업회
장ㆍ신라김씨대종원 부총재ㆍ
안동권씨기로회장ㆍ대종회 부
회장ㆍ근기요산회장을거쳐 현
재는 안동권씨대종원 부총재로

서 향리 김포 대곶의 대명리에
서 청파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문중을 대표하여 권중동權重

東 전 노동부장관이 축사를 하
고 지인을 대표해서는 신순범
愼順範 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였다. 국판 4 7 0여 면으로 엮
은 문집은 내용이 1 3개 부분으
로 나뉘어 고향과 조상ㆍ문중
사 및 이웃에 관한 것에서부터
수상과 기행ㆍ한시ㆍ시문ㆍ비
문 등 1 8 0수 편이 수록되어 있
었다. 행사를 마련한 아들 권
오태權五兌씨가 내빈에게 감사
의 인사말을 하였고 식전을 마
치고 여흥에 들어가면서는 단
상의 스크린에 주인공의 8 0년
생애가 장면으로 포착된 영상
이 점철, 투영되었다. 
풍류의 흔적 책자 뒷표지에

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자작한
시가 실려 있었다. 

대명리거大明離居 : 대명리
를 떠나 살며
수백년대대초요數百年代代�

遙 : 수백년 대대로 멀고도 아
득히
후덕대명승축요厚德大明承祝

堯 : 후덕으로 밝고밝아 요순
같이 이은 시절

금세지산천반려今世至山川伴
侶 : 오늘에 이르도록 산천을
벗하고
가풍효제임행요家風孝悌任行

邀 : 효제의 가풍 행실에 수반
했네
이향후예시류탄離鄕後裔時流

嘆 : 고향 떠난 후예 시류에
탄식하고
처처여정석곡요處處餘情惜谷

饒 : 곳곳에 남은 정 고랑의
풍요 아쉽구나
심기불편애통리心氣不便哀痛

裡 : 스산한 마음 거북하여 애
달피 우는 중에
이인회음인청료里人會飮引淸

꽁 : 마을 사람 모여 앉아 좋
은 술사발 당기네

<사진 權炳逸ㆍ글 權五焄> 

靑坡 권영익회장 출판기념회
8순 기념 산수연傘壽筵을겸해

권오갑權五
甲 (현대오일
뱅크 사장ㆍ
62)씨는 9월
14일 새벽에
당한 모친상을

회사와 동문회 등은 물론 비서
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친족만
의‘조용한 장례’로 치러 세태
와 풍습에 젖은 사회에 잔잔한
파문이 되었다. 추밀공파 안양
공계 후손으로 경기 성남시 금
토동 세거지 자택에서 주말에
친상을 가족장으로 모시고 월
요일 정상 출근한 그는 본부장
회의 자리에서야 천수로 고종
한 모친의 상사 사실을 밝혔
다. 그는 작년에 사원 월급 1 %
를 모아‘현대오일뱅크1 %나눔
재단’을 만들었는데, 사원들이
부의금을 모아 고인의 이름으
로 그 재단에 기부하려는 의논
도 유족의 뜻이 아니라며 사절
하였다. 1951년생 한국외대 포
르투갈어과 출신 울산대학원
산업경영학 석사인 그는 현대
중공업 부사장 시절 현대중공
업 스포츠대표이사로한국실업
축구연맹 회장을 지낸 체육인
이기도 하다. 

권오현權五鉉
(삼성전자 부
회장ㆍ6 1 )씨는
9월 1 7일 영국
의 유명 일간
지 가디언이

선정한‘2012 미디어분야 1 0 0
대인물’에 8 8위로, 아시아인으
로 유일하게 이름이 올랐다.
가디언은 그가 이끄는 삼성전
자가 세계 최대의 휴대전화 제
조업체가 되었으며, 갤럭시S 3
을 앞세워 스마트폰 판매 분야
에서 유일하게 애플에 우위를
지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대광고ㆍ서울대 전기공학과 출
신 카이스트 전기공학 석사,
미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로 1 9 7 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8 6년 삼성
연구소로 옮긴 그는 이사ㆍ상
무ㆍ전무를 거쳐 삼성반도체
여러 부서와 사의 부사장ㆍ사
장ㆍ총괄사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반도체협회장도 지냈다.
다산기술상ㆍ석탑산업훈장ㆍ
금탑산업훈장ㆍ산업기술부문
인촌상 등을 받았다. 
권택기權宅起 (전 국회의원ㆍ
4 9 )씨는 9월 1 9일 공석인 정부
특임장관실 차관에 내정되어
1 0월 4일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였다. 별장공파 3 7
세로 1 9 6 4년 안동에서 출생한
그는 안동고와 서강대 경영학
과를 나와 2 0 0 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캠프‘안국포
럼’멤버로 활약했다. 18대 국
회에 서울 광진갑구에서 당선
하여 들어가 당기획위원장ㆍ국
회 입법보좌관 등을 지냈으나
1 9대 국회의원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종현 청와대 춘추
관장은 그가‘당 미래연대 사
무처장 등을 맡았기 때문에 현
안 분석력이 뛰어나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권혁순 (육군
중장ㆍ합참군
사지원본부장
ㆍ5 8 )씨는 1 0
월 2일 육군
대장으로 진
급함과 동시

육군 제3군사령관으로 내정되
었다. 앞서 진급한 권오성 한
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이어 본
종에 2인의 육군대장이 동시
탄생했는데 두 사람은 육사 3 4
기 동기이다. 좌윤공파 3 6세로
포항시 구룡포에서 출생한 그
는 포항제철공고 1회 졸업생으
로 육사도 3등으로 졸업해 임
관했으며 교육사령부 학교교육
처장ㆍ9군단 참모장ㆍ2군사령
부 작전처장ㆍ5사단장ㆍ합참
작전참모부장ㆍ수도방위사령
관 등을 역임했다. 전문성ㆍ개
혁성ㆍ추진력과전략적 식견을
구비한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추모태촌고선생학덕追慕泰村高先生學德
의여태로탄문향�歟泰老誕聞鄕 : 아, 태촌께서문경 땅에 나시어
유덕소소여수장遺德昭昭與水長: 끼친 덕 길이 흘러 여울같이 반짝이네
암석송전잉구혁巖石頌傳仍舊赫: 암석에 새긴 칭송 옛처럼 빛나고
월령가역도금향月令歌譯到今香: 월령가 풀은 노래 상금도 향기롭네
증등연방홍성진曾登蓮榜洪聲振: 일찍 오른 사마시로 너른 명성 떨치고
재어왜노위열양再禦倭奴偉烈揚: 거듭하여왜적 막아 위열도 드날렸네
영묘유생개강리營廟儒生開講裡: 향교를 다시 세워 유생을 강학하니
교남문운부융창嶠南文運復隆昌: 영남의 문운이 다시 일어 창성하도다
*태촌 고상안高尙顔( 1 5 5 3 ~ 1 6 2 3 )은 문경 영순 태생으로 1 5세에 경상도 하과夏課에 장원하고 2 1세에 진

사, 25세에 문과, 40세에 임란이 나 의병대장으로 전공을 세우고, 이덕형ㆍ권율ㆍ이순신 등과 친교했으며
전야에서 강학하며 6 7세에 농가월령가를 지었다. 

임란칠주갑유감壬亂七周甲有感 : 임진왜란 7회갑을 맞으며
목릉치세세임진穆陵治世歲壬辰: 선조대왕다스리던 시대 임진의 해
왜적침강칠갑순倭賊侵疆七甲循: 왜적이 침략한 지 일곱 갑년 돌았네
봉련파천황원역鳳輦播遷荒遠域: 어가는 황량한 변경에 파천하시고
마제유린태평민馬蹄蹂躪太平民: 말발굽 태평한 백성 짓밟아 뭉갰나니
도량진루유표저跳梁陳壘流漂杵: 날뛰는 전장에 피흘러 방패가 뜨고
휘혁묘궁양신진�革廟宮�燼塵 : 휘황하던 종묘대궐 불탄 티끌 흩날렸네
피종구양종고한彼種寇攘從古恨: 저들 왜구 물리치기 예부터 우환거리
수유감망치원신須臾敢忘恥寃伸: 잠시인들설치할 원한 어찌타 잊으리오

추모매헌윤봉길의사의거팔십주년追慕梅軒尹奉吉義士義擧八十週年
구국단성수위선救國丹誠誰爲先: 구국의 이 단심을 뉘라서 앞서리오
홍원투폭진경천虹園投爆震驚天: 홍구공원터진 폭탄 천지가 경동했네
춘추대의명성중春秋大義名聲重 : 춘생추살 떨친 대의 명성이 무겁고
일월휘광절조전日月輝光節操全 : 일월같이 빛난 절조 광채로 가득하네
탄례흥농개후학誕禮興農開後學 : 예산에 나 농사 일으키고 후학을 기르다
도강입지효전현渡江立志效前賢 : 국경 넘어 세운 뜻은 앞선 현인 따름일레
왜추핍탈최승세倭酋逼奪 �乘勢 : 왜의 수괴 핍탈하던 승세를 꺾었으니
장렬정신만세전壯烈精神萬世傳 : 장렬한 그 얼이야 만세를 전하리라

문중 漢詩 특선순례 1 0

權 榮 昶

자 춘형春亨, 아호양재養齋ㆍ혜산惠山, 1936년병자丙子 경북 상주 공검생
추밀공파 문충공 양촌ㆍ총제공계 3 6世, 경기의왕시 부곡 거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상임고전국역위원ㆍ한국한시협회원

▲ 산수연을 겸한 출판기념회 겸 산수연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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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대 시절(승전)
핀란드에는 뮌헨대에서 연구

과제를 주어 방문하게 되었다.
헬싱키대학의기숙사에 묵으며
과제를 연구해 보고서를 작성
할 일에 몰두하다가 시내의 공
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
서 가까운 소련의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에서 수학여행
을 온 학생들이 나뭇가지를 꺾
어다 불을 놓고 둘레를 돌며
놀고 있었다. 그가 다가가 러
시아말로 이를 제지시키고 그
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타국어
를 섞어 훈계하자 모두 잘못했
다면서 곧 불을 끄고 돌아갔
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침략에
하도 시달려 그 증오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이
상이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공원 주변의 한 가정집에서 보
고는 그를 찾아와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대하였다. 그 집에
따라갔더니 국기를 게양해 놓
고 있었다. 왜 국기를 내걸었
느냐고 물으니 이는 자기집에
귀한 손님이 와 있다는 표시이
며 이 국기를 보면 이웃에서
보고 찾아와 함께 한다고 하였
다. 그 집에 그는 1주일쯤 머
물렀다. 이윽고 내걸린 국기를
본 동네 사람이 몰려와 그를
환대하였다. 그들은 모양은 다
르지만 한국사람이 자기네와
같은 훈족, 즉 알타이족이라는
것을 알면서 반겼다. 실제로
핀란드말은 한국어와 어순이
같았다. 그들은 한국의 항목이
실려 있는 백과사전도 펼쳐 보
이며 그가 온 동방의 좋은 나
라를 칭찬하였다. 
핀란드 사람은 외국을 좋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에
게는 우리가‘일본놈ㆍ미국놈’
하듯이 무조건‘놈’을 붙였다.
그리고 유일하게 독일만을 예

외로 하여‘독일놈’이 아니라
‘독일인’이라 하였다. 핀란드
는 하도 침략을 받아 모두가
원수인데, 그 중에 원수인 러
시아를 독일이 쳐들어가 무찔
렀으므로 원수의 원수는 친구
라서 그들만 높여 불러준다는
것이었다. 다음 그가 난처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사우나에 들
어갈 때였다. 이 나라에는 집
집에 사우나가 있고 거기에 온
가족이 전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다. 곧 거기에도 익숙해
졌다. 핀란드인은 모두 허리에
단도를 패용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옛 여인의 은장도와 같았
다. 은장도는 여인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
의 단도는 적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외침에 시달려온 그
들은 단도 사용에 능하여 실제
로 러시아와의 전쟁 때 기습전
에서 1개 대대가 적 연대 병력
을 단도로 전멸시켰다 하였다.
그 집에는 두 딸이 있는데 카
리나와 잉에였다. 어느 저녁
식사 때 우리나라의 동그랑땡
같은 부침개가 나왔다. 좀 짜
기는 하였으나 한국음식 같아
그는 잘 먹었다. 그랬더니 사
람들이 환호하였다. 그 요리는
그 집 큰딸 카리나가 만든 것
이었다. 이것을 손님에게 내놓
는 것은 청혼의 뜻이고 손님이
이를 잘 먹으면 청혼을 받아들
이는 것이 되는 게 풍습이었던
것이다. 권영훈은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음날 생각
끝에 백화점에 가 둘러보니 한
국의 문양을 새긴 귀걸이가 있
었다. 이것을 두 쌍 사 가지고
가 카리나와 잉에게 선물했다.
청혼을 완곡히 사양하는 뜻이
었다. 
귀로에 노르웨이를 여행하다

가는 오슬로에서 유스호스텔에
투숙하였다. 닭 한 마리와 국

수를 사 가지고
들어가 취사도구
가 갖추어진 부
엌에서 이를 삶
아 가지고 식탁
에 놓고 먹으려
하는데 같은 처
지의 남녀 학생
둘이 다가와 그
걸 혼자 먹을 거
냐고 물었다. 그
렇다고 하자 자
기들 같으면 한
가족이 먹겠다면
서 같이 먹어도
되겠느냐고 물었
다. 나누어 먹고
나더니 여학생이
네델란드에는 안
가느냐고 물었다.

아직 안가보았는데 가고 싶다
하자 네덜란드에 가거든 자기
집에 찾아가 묵으라고 일러주
었다. 여자는 프랑스 파리대학
에 유학중인 학생이고 그 남자
친구는 프랑스인으로서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네덜란드로 가기 위해 덴마

크를 경유하며 코펜하겐의 유
명한 티보리공원에 앉아 쉬는
데 4 0대의 한 일본인 여행객이
다가와 에스키모냐고 물었다.
왜 그러느냐고 반문하자 일인
은,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를
모두 에스키모냐고 물어서 모
양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기에
묻는 것이라 하였다. 덴마크에
는 속령 그린란드가 있고 거기
사는 에스키모가 내왕하기 때
문에 그들은 처음 보는 동양의
일본인을 모두 에스키모로 안
모양이었다. 그만큼 당시 북유
럽에서는 동양인을 보기 힘들
었다. 덴마크가 아닌 독일 뮌
헨에서도 그는 전차를 기다리
려면 반대 방향으로 등져 서
있었다. 차에 탄 사람들 시선
이 희귀한 동양인인 자기에게
집중되는 게 따가워서였다. 그
가 신문팔이로 고학할 때 신문
을 들고 호텔 로비 같은 데 들
어가면 시선이 집중되며 사람
들이 저마다 신문을 한 장씩
사 주던 것도 희귀한 동양인을
가까이 불러 보려는 호기심이
었던 것이다. 
네델란드로 가서는 일러준

집을 찾아가 여학생의 아버지
를 만났다. 그 아버지는 딸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다. 오슬
로에서 만난 이야기를 하고 같
이 다니는 남자 친구도 말해주
자 그럼 자기 딸이 맞다면서
소식을 들어 반갑다 하였다.
그리고 딸의 말대로 숙식을 시
켜 주는데 거저는 안되니 자기
집에서 목축하는 젖소의 우유

를 짜라 하였다.
그 집의 목장은
몇백 평 넓이에
불과한데 거기에
이삼십 마리의 젖
소를 기르고 있었
다. 다가가 보니
모든 소의 목에
칼을 씌워 목초를

일정한 길이 아래는 뜯어먹을
수 없이 해 놓고 있었다. 풀은
뿌리채 뽑히지 않으니 윗부분
을 뜯어먹혀도 자고 나면 자라
오른다. 그리고 소는 새로 자
라 오르는 부분을 조금씩 뜯어
먹는 것이었다. 권영훈은 처음
보는 그들의 지혜가 놀라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집의 딸과

남자 친구가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권영훈은 독일어에 영
어를 섞어 말하여 이 집 사람
들과 언어 소통이 되는데 그
딸의 남자친구는 불어 밖에 못
하여 그들과 의사가 통하지 않
았다. 그러면서 동양인 권영훈
이 화란어까지 구사하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그로부
터 몇 해 뒤 권영훈은 헤이그
에 있는 경제학 연구소 인스티
튜웃 오브 소셜 스터디I n s t i t u t e
of Social Study에 한 학기 장학
생으로 갈 기회가 생겼다. 이
때의 일이 인연이 되어 그는
이 연구소행을 지원했고 한 학
기를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독
일어와 영어가 반반인 화란어
를 더 익히게 되었다. 

•학문역 넘나들이
독일의 대학은 학과간 벽이

없는 자유 수강제이며 교수와
학생 사이도 종장宗匠과 도제
徒弟 관계였다. 전공과 관계없
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
든 자유였다. 그래서 학생 1천
명이 청강하는 강의실도 있었
다. 권영훈은 본디 철학과 신
학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뮌헨
대에서 경제학 전공 3 , 4년 만
에 회의에 빠져들었다. 가장
현실적이어야 할 경제학이 정
작 공상임에 그는 실망하였다.
경제학은 정통경제와 개량경제
학 및 제도주의 경제학이 삼위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
이 경험이나 실험에서 도출되
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결과물
로 가설되는 공상이었다. 독일
철학자 칼 포프는‘이론이 현
실에 맞으면 이론이 아니다’라
고 잘라 말한 바 있었다. 이론
은 원래 현실과 안맞게 되어
있다는 단언이었다. 이러한 이
론으로 구축하는 공상의 경제
학에 대해 노벨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회의론을, 평생을 경
제학에 매달린 권영훈은 지금
도 떨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은 가정으로 전제한

다. 그리고 그 가정을 수학으
로 연산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는 수학으로 해결이 안된
다. 그럼에도금융공학, 영어로
Financial Engineering을 수학공
식으로 성립시켜 현재도 미국

에서 투자유치 등의 합법적인
사기에 원용하고 있다. 이런
회의를 하는 사람이 권영훈만
은 아니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인 하이젠베르그 교
수는 원래 경제학을 하다가 회
의를 느껴 물리학으로 전향한
사람인데 경제학과 물리학의
연관관계에도 조예가 깊었다.
경제학을 하려면 또한 법학이
필수라는 생각에서 권영훈은
진작 법학도 수강하여 공법강
의에서 1등 성적으로 장학금도
수령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정
황의 권영훈은 뮌헨대 총장 미
카엘 슈마우스의 신학 강의를
수강하였다. 
슈마우스 교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그는 현란한 황홀경
에 빠져들었다. 거기에 그가
추구하던 진리가 소재하는 것
같았다. 평생을 신학에 몰두할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
고 슈마우스 교수를 면담하였
다. 로마의 그레고리안 신학대
에 가겠다는 결심을 들은 슈마
우스 교수가, 거기에 가려면
먼저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부 독일 알
프스 산속에 있는 에탈 수도원
에 갈 것을 권유했다. 이 에탈
수도원은 공부와 식사 시간 외
에 일체 말을 해서는 안되는
묵언의 규율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가 오물을 치우는 등의 잡
일을 하는 수사가 되어 라틴어
와 그리스어ㆍ히브리어 및 철
학을 공부하였다. 이 수도원의
신부들은 박사 학위를 서너 개
씩 가지고 있는데 수업은 그러
한 신부와 수사의 일대일 개인
교습이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
다. 수도원 뒤의 산에 올랐는
데 저 아래 평야에 금빛의 글
씨가 선명히 보였다. 독일어로
‘Das Wesen des Lebens ist die
Wahrhit das Glauben und die
L i e b e’라 크게 쓰여 빛나는데
‘삶의 본질은 진실과 신앙과
사랑이다’라는 뜻이었다. 꿈에
서 깨고 나니 어떤 계시를 받
은 듯한 충격과 회의에 휩싸이
며 수도원이 자기의 삶을 영구
히 파묻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
이 들었다. 곧 원장에게 사실
을 토로하자 그러면 뮌헨대로
돌아가라 하였다. 고별하고 뮌
헨대로 가 슈마우스 교수에게
귀환 보고를 하니 그럴 줄 알
았다고 웃었다. ‘나는 네가 한
달쯤 있다가 올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6개월이나 버텼느냐’고
놀라워하면서‘네가워낙 고집
이 세어 굽히지 않을 줄 알고
한번 다녀오게 하였노라’하였
다. 다시 경제학 공부에 전념
하여 재정학의 권위자 호르스
트 예흐트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그 연구실 조교가 되었
다. 
뮌헨대학 시절 그는 천주교

아우구스틴 교파 수도원의 기
숙사에서 자취를 하였다. 기숙
사 사용은 무료였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틴 수도원이 스위

남기고 갈 이야기

‘역마살’의 석학 正齋 權寧壎교수의여정 【5】

2세기에 걸쳐 영독미일한국학계를 주유하다

▲ 뮌헨대 시절 세계최대의 맥주홀‘호프브로이하우스’에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번
째가 조선일보 언론인 홍종인, 다섯번째가권영훈이다



92 0 1 2년 1 1월 1일 목요일 제148호

스의 후리부르그에도 있어 포
이에르 셍 쥐스뗑이라 하였다.
이 기숙사에서는 숙식이 무료
일 뿐 아니라 취사와 세탁도
해 주니 자비로 취사와 빨래를
하는 뮌헨의 수도원 기숙사보
다 편하고 음식도 양질이었다.
권영훈은 이 수도원의 베르나
르딘 신부와 친했고, 신부는
후리부르그 대학에서 외국학생
을 맡아 지도하는 교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때라던가
틈만 나면 후리부르그로 가 아
우구스틴 수도원 기숙사에 머
물며 그 대학에서 청강하였다.
독일이나 스위스나 유럽의 대
학은 누가 와서 강의를 듣든
개방이고 무료였다. 교육은 국
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누구에
게도 강의를 돈내고 들으라 하
지 않는 것이었다. 친절한 베
르나르딘 교수는 후리부르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주
선해 줄 터이니 아예 그곳으로
오라 하였다. 그러나 권영훈은
학적을 옮기지는 않고 수시로
왕래하며 공부했다. 
후리부르그는 아주 작은 도

시여서 버스가 정류장도 없이
택시처럼 아무데서나 서 사람
을 태우고 내려주었다. 독일어
로는 후라이부르그라 하며 주
민이 불어를 많이 쓰지만 독일
어와 이태리어까지 세 나라 말
을 구사했다. 누구나 상대가
불어로 말을 걸면 불어, 독일
어를 먼저 쓰면 독일어로 이야
기하는 것이었다. 어학에 구애
를 안받게 된 터의 권영훈은
이곳 세 나라 말에 통하여 불
편이 없었다. 그런 그가 희귀
한 동양의 한국인 학생으로서
이 소도시에 출현해 있다는 게
화제였다. 그 화제가 후리부르
그의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읽은 한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하였다. 할머
니는 정성들여 만든 한국 음식
을 대접하는데 그 맛이 거의
한국에서 먹던 것이었다. 할머
니는 젊은 날 취리히대학에 다
닐 때 유학온 한국인 학생을
사랑했다. 일편단심으로 결혼
하여 한국에 가 살았다. 남편
은 의사였는데 먼저 죽었다.
남편을 사별한 후 한국의 시집
에서 남아 살 수가 없었다. 스
위스 본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외롭게 보내고 있다. 할머니는

그에게 서양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둘이 다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었
다. 
한편 예흐트 교수 밑에서 연

구에 정진하며 박사학위 논문
을 준비하여 거의 완료하게 되
었다. 그리하여 구두시험과 같
은 오럴 디펜스라는 절차의 통
과의례만 남은 때였다. 예흐트
교수가 국제재정학회 참석차
파리에 가는데 동행하자고 하
였다. 권영훈은 박사 학위를
받은 뒤의 미국행을 희망하였
다. 이를 아는 교수가 파리 학
회에는 세계의 석학이 모이는
데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테니 안면도 익힐
겸 가자는 것이었다. 물실의
호기여서 잠을 설치던 전야의
꿈에 조부가 현몽하였다. 옛
시골 대저택 정자에 정자관을
쓴 조부의 모습이 흔연하였다.
깨어나니 식은땀이 흥건하여
침대를 적셨다. 이는 그에게
원행을 하지 말라는 암시인 것
같았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을
어쩐지 등질 수가 없었다. 교
수에게 가 몸이 불편해 갈 수
없겠다고 하자 예흐트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따라오
지 말고 쉬라 하였다. 
1주일 후에 예흐트 교수 내

외는 돌아오고 그는 교수가 귀
환하는대로 오럴 디펜스를 치
러 학위를 취득하게 되어 있었
다. 예흐트 교수는 손수 운전
의 승용차편으로 부인과 함께
파리에 여행하는 것이었다. 지
도 교수가 돌아와 있을 1주 후
에 학교에 가니 조기가 게양되
어 있었다. 예흐트 교수 내외
가 귀로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
한 것이었다. 고속도로에서 그
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트럭과
충돌해 현장 즉사한 참사였다.
뮌헨대 재정학연구실에는권영
훈을 포함해 9인의 연구조교가
있었다. 독일의 학제에서 그들
의 도제 실적은 지도교수의 사
망과 함께 무효가 되었다. 이
로부터 그 가운데 8인이 연구
방향을 다른 분야로 전환하였
고, 이를 다시 시작하여 기어
코 경제학의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권영훈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후일 이들 8인은 권영
훈을 보고 그 집념에 감탄하여
마지않았다. 
박사 과정을 새로이 시작할

지도교수로 스위스 취리히대의
후리드리히 루쓰 교수를 소개
받고 찾아갔다. 미국의 프린스
턴대 교수를 겸하고 있는 루쓰
교수는 그 수하에서 4년 정도
지도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의
생애에서 4년 세월을 또 박사
학위 취득에 투자할 여유가 없
을 것 같았다. 생각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뮌헨대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하이델베르
그대의 마이어 교수에게 추천
해 주었다. 마이어 교수에게
찾아가자 자기 집으로 저녁 식
사에 초대하였다. 마이어 교수
는 아주 노인이었다. 식사를
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게 처음도 아닌 두번째 박사과
정인데 이 노인이 또 도중 별
세한다면 타국 고학생인 그는
다시 난감한 지경에 빠질 것이
었다. 
뮌헨대로 다시 돌아와 대책

이 안 설 때 우연히 광고를 보
았다. 미국의 위스컨신대에서
그 대학원 과정에 독어 원강을
할 강사를 모집한다는 것이었
다. 그의 초기 희망은 원래 미
국에 유학하는 것이었다. 유학
생 선발에 합격했다가 신체검
사에 걸려 가지 못하고 지금까
지 영국과 독일로 우회하고 있
는 처지였다. 학위 받는 일도

미루고 거기에 지원하였다. 그
리고 합격하여 대서양 건너의
미국으로 향했다. 위스컨신주
의 위스컨신대 매디슨 캠퍼스
로 가니 때는 1 9 6 6년, 그의 나
이 서른하나였다. 

•원래 뜻했던 나라 미국
위스컨신대는 미국에서 커넬

대와 함께 2대 경관의 캠퍼스
로 이름나 있었다. 그 대학의
도서관은 밖을 내다보지 못하
게 커튼을 쳐 놓았는데 이는
학생이 창밖의 경치에 매혹되
어 공부를 못할까봐서였다. 그
리고 단과대학마다 스쿨폴리스
가 있고 산책길 수변을 모터보
트로 순시하며 학생의 투신을
방지하였다. 너무 매혹적인 경
치에 홀려 정신을 빼앗긴 학생
이 학업 성적이 떨어져 호수에
뛰어드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이곳의 겨울은
혹한이었다. 영하 6 0도까지 내
려가는 극한이라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숙사에
서 학교까지 1 5분을 걸어가야
하는데 얼어붙어 발작이 떼어
지지 않았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격식을

차리는 예절이 없고 자유분방
하였다. 유럽에서는 파티에서
만나면 서로 학식있는 화제로

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와 의
견을 교환하게 된다. 거기에서
대화가 천박해서는 사교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상대가 매
고 나온 넥타이나 복장 따위를
서슴잖고 화제삼아 자유로이
떠들며 궁금하면 아무거나 질
문해도 실례가 되지 않았다.
권영훈이 그러한 사교를 익히
며 서신의 상대 이름 뒤에 영
국 향사鄕士의 경칭 에스콰이
어를 붙여주니 매우 좋아하였
다. 
그런데 보수로 받는 게 너무

박해서 그 돈으로 공부는커녕
생활도 어려웠다. 학과장인 채
어맨에게 상담하니 그럼 달리
취직할 자리를 구해보게 이력
서를 써오라 하였다. 이력서를
작성해 가자 채어맨은 무슨 족
보를 보려고 하는 줄 아느냐고
힐문했다. 인적사항에 가족관
계 등을 나열한 것 말고 자기
소개서를 써오라 하면서 시내
에 가면 이력서를 대서해 주는
곳이 있으니 그 도움을 받으라
권유했다. 가서 묻는대로 대답
하고 작성해 주는 걸 보니 이
는 이력서가 아니라 화려한 자
기선전서였다. 언어만 해도 모
국 한국어와 일어에 영독불어

▲하이델베르그의 네카 강변에서 알테부뤼케 성을 배경으로 한 권영훈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와 정부기관의 보안상태가 해
이된 것이 심각한 것 같다. 북
한과 대치한 최전방 군사분계
선 철조망이 뚫리고 행정중심
부 정부종합청사의 경계상태가
허술한 것이 노출되었다. 이런
실태가 자체의 점검으로 발견
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던 것
이 사고로 드러나는 바람에 인
지된 것이다. 이런 현실에 정
신있는 국민이 놀라 불안해한
다. 더 걱정인 것은 우리 안에
안보가 이렇게 허술히 뚫림을
반기는 세력도 적잖은 게 사실
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이 사
회의 혜택은 누리며 체제에는
적대적이다. 그들은 터놓고 이
체제가 무너져 적이 내려오면
해방세상이 될 줄로 환각한다.
세상에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
만 사는 게 아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더 많은데 전자가
후자를 힘들게 이끌어 탈없이
꾸려가는 것이다. 
올해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한다. 이
는 우리 안보의 취약시기이다.
거기에 중ㆍ일의 영토분쟁이
돌발하고 우리도 이들과 영토
문제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또 NLL, 서해의 북방한
계선이 남북간의 영토선이 아
니라는 주장으로 끊임없이 도

발하며 그 공세를 더하고 있
다. 우리 안보는 지금 저윽 위
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전방의 경계상태와 정부 주요
기관의 보안실태가 풀어져 있
어 걱정인 것이다. 
한국 안보의 핵심축 한미연

합군사령부가 2 0 1 5년 해체 예
정이고 이에 앞서야 할 국방
개혁은 반대 논리에 밀려 표류
한다. 국방예산은 소폭 증가에
묶여 전력증강이 난항이고 병
사의 처우는 거론도 안된다.
그러면서 나라를 끌고 갈 대선
후보들은 베짱이 표심을 노려
군대혐오증을 부추기고 병력감
축과 복무기간 단축이나 노래
부르며 국가의 존립과 미래를
받칠 안보면의 비전은 비치는
게 금기이다. 그리고 복지 타
령에 흥청망청 국고를 퍼부을
일에 신명나 있다. 
국민의 태반은 안보의 중요

성에 아랑곳없다. 어쩌면 이게
정면의 적보다 무서운 배후와
내부의 적이다. 이들은 제 생
사가 걸린 안보는 누군가 나머
지 재수없는 사람이 맡을 일이
고 자기는 그저 복지와 쾌락에
관심이 있다. 자기 사는 세상
을 지키느라 땀흘리고 피쏟으
며 죽어주는 것은 누구든 남이
고 스스로는 털끝도 다치기 싫
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놀부

심보가 유권자의 다수이다. 그
리고 이들의 표를 얻어야 당선
되는 정치 후보는 그 비위대로
춤추며 표를 구하는 각설이가
된다. 이게 때마다 겪는 우리
선거판의 실상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를 잘

먹여 기르는 복지보다 좋은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 먹기에 단 곶감이 될까
걱정이다. 국가와 세상이 부지
못하면 그것은 우선 먹기의 곶
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워도 참고 전방의 부족을
메운 다음 후방의 복지를 돋우
는 게 순서요 지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열악한 환

경과 부족한 병력으로 최전선
철책을 지키는 병사나 후방의
주요시설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고충도 드러났다. 그러나 예부
터‘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
되어도 경계에 소홀한 자는 용
서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경계가 소홀해 뚫려 허를 찔리
면 싸워보지도 못하기 때문이
다. 자고로 패장에게는 변명이
없고 참수만이 있었다. 그게
군령인데 그러한 군령을 세운
데에 다 이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평생을

군과 안보로 살아온 사람으로
서 생각이 많아진다. 

구멍 뚫린 안보 현실
權 海 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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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8월 말 동남아의 내륙

국 라오스를 여행하였다. 라오
스의 공식 명칭은 라오인민민
주 공 화 국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다. 생애
네번째 방문여행이었다. 처음
은 1 9 9 2년 7월 태국대사관 국
방무관으로 근무할 때 주외무
관단 일행으로 라오스 북부의
고대 수도 루앙프라방 지역을
방문했다. 두번째는 전역 후
1 9 9 9년 7월 S O C소프트 회사 고
문으로, 회장과 함께 사업관련
으로 수도 비엔티안에 다녀왔
고, 세번째는 남부 참파삭 지
역을 여행했었다. 이번 방문지
는 수도 비엔티안과 산수의 극
치라는 중부 방비엥 지역이었
다. 
라오스는‘욕망이 멈추는 곳

ㆍ때묻지 않은 나라ㆍ아시아의
마지막 개척지’등으로 불린
다. 뉴욕타임즈가‘가보면 좋
은 세계 5 3개 여행지’중 1위
로 선정한 곳이다.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미얀마ㆍ
중국ㆍ태국ㆍ캄보디아와 월남
에 싸여 있는 내륙국가로 면적

이 2 2만7천㎢, 인구 6 8 0여만이
다. 행정구역은 비엔티안 주를
포함하여 1 8개로 나뉘어 있다.
라오스는 산지와 고원지대가
많아 예부터 사람의 교류가 제
한되어 서로 격절된 5 8개의 다
양한 종족이 살고 있으며, 8세
기 이후 중국 남부에서 이주한
라오족이 7 5 %이다. 12,3세기에
라오족이 정착하면서 귀족이
다스리는 공국公國을 세웠으며
1 4세기에‘란상왕국( 100만 마
리 코끼리의 나라)’이 섰다.
이 왕국도 3개로 분열되고 미
얀마ㆍ타이ㆍ월남에이어 프랑
스ㆍ일본, 다시 프랑스의 지배
를 받다가 인도차이나 전쟁 후
월남ㆍ캄보디아와 함께 독립하
였다. 독립 후 공산주의와 자
본주의 세력 간 내전을 거쳐
1 9 7 5년 공산주의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으로는 월
남식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태국식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연평균 8 %의 경제성장에 1인
당 G N P도 2 , 4 0 0달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메콩강
과 산악지형을 이용한 댐 건설
과 광산업 등에 진출하면서 한
글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을 배

우려는 젊은 세대가 느는 추세
에 대응하고 있다. 
라오스는 역사적으로 왕국

시대부터 식민지 시대, 사회주
의 체제까지 과거와 현재가 혼
재하는 곳이며, 오랜 프랑스
지배로 거리에 유럽풍과 아시
아의 건축물이 혼재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힌두교와 불교가
지배하고 있어 신과 인간의 중
간 영역으로 간주되는데, 대체
로 가식없는 사람들이 순박하
고 조용히 사는 세상이다. 
필자는 네번의 여행으로 라

오스 전 지역을 탐방한 셈이
다. 대개의 명소별로 지역을 3
분하여 소개해 보겠다. 

•중부지역 탐방
첫째가 수도 비엔티안시를

중심으로 하는 라오스의 중부
지역이다. 비엔티안 주의 인구
는 약 8 0만이다. 그 중 수도
비엔티안시는메콩강변에 있으
며 인구 1 5만여의 작은 규모이
다. 메콩강의‘태국ㆍ라오스
우호의 다리’를 건너면 태국
동북부 도시 농카이와 연결된
다. 비엔티안에서 눈에 띄는
명소는 빠뚜싸이(Patousai : 독
립기념탑) 개선문이다. 프랑스
에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1 9 5 8년 7층으로 건립한 콘크리
트 구조물로 프랑스 개선문과
흡사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왓 호프라께오 궁전

이다. 서기 5 6 5년 왕도를 루앙
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옮길
때 세워 에메랄드 불상을 모신
곳이다. 그러나 1 7 7 9년 태국
샴왕과의 전쟁 때 소실되고 에
메랄드 불상은 약탈되어 태국
방콕의 에메랄드 사원에 현재
도 보존되고 있다. 그 다음은

탓 루앙 사원의 불탑이 웅장하
다. 황금색 부처의 사리를 모
신 곳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
성시되는 곳이다. 내부는 일반
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13세
기에 제작된 국가의 상징으로
수백k g의 금박을 입힌 것이다.
그리고 불상 공원 씨앙콴이 장
관이다. 1958년에 조성한 이
공원에는 부처와 신ㆍ악마ㆍ인
간의 독특한 조각이 배열되어
있다. 거기에서 차로 2 0분 정
도 거리에 염전이 있다. 바다
가 없는 나라의 내륙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는 게 신
기한데 이것이 라오스에서 가
장 큰 염전이라 했다. 땅속의
소금물을 퍼내 수십 개의 가마
솥에 달여 하얀 소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볼만한 명소는

비엔티안에서 북으로 8 0㎞쯤
떨어진 방비엥이다. 이곳은 산
수가 아름다워‘소계림小鷄林’
이라 불린다. 여기에서 라오스
의 산수와 농촌을 보며 어드밴
처 튜빙t u b i n g을 체험할 수 있
다. 이곳에서 튜브를 타고 동
굴을 탐험하며 쏭강에서 카약
을 타고 래프팅도 한다. 도로
에는 방목하는 소떼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유유자적한다. 경
쟁과 욕심이 없는 세상의 가축
에게서도 나타나는 속성이라
특유의 여유와 평화가 풍겼다.
황토의 흙탕물이 넘치는 쏭강
주변의 프랑스식 호텔 방에서
는 도마뱀이 소리를 내며 돌아
다녔다. 문명의 혜택을 모르는
농민이나 낡은 시설의 시골 학
교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
이 다소 을씨년스러웠다. 그러
나 그들은 현세의 짧고 덧없는
생을 살면서 다음 세상을 굳게
믿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
지 않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
을 보며 그러한 만족은 그들만
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낯선
손을 보고 반가워하는 얼굴,
장사하는 상인도 적게 팔림을
걱정 않고 하루를 자족하며 살
아가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
면서 자고 깨면 벌어지는 혈안
의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의 처
지가 오히려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님도 실감하였다. 

•북부지역

북부는 루앙프라방 지역이
다. 해발 7 0 0 m의 분지로, 옛
수도여서 1 9 9 5년에 도시 전체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곳곳에 역사와 예
술적 가치를 보이는 유산이 널
려 있었다. 하우캄 왕궁박물관
은 라오스가 비엔티안으로 천
도하기 전 2 0 0여 년의 왕궁이
었는데 현재 박물관이 되어,
황금불상과 왕족의 유품, 타국
에서 받은 진기한 선물이 전시
되어 있다. 왓 씨엥통 황금도
시 사원은 화려한 금장식의 건
물 정면과 이채로운 벽화유리
모자이크, 세 겹으로 경사진
지붕 등이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이 사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
된다. 
루앙프라방의 근교에 위치한

꽝시 폭포는 자연림이 우거진
가운데 여러 단으로 층진 구조
의 기이한 형상과 코발트색 물
빛깔이 방문객을 매혹시킨다.
그 인근에 4천여 개의 불상이
보관되어 있는 팍우 동굴사원
이 있다. 거기에서는 옛 라오
인의 불교 숭상과 애니미즘의
정령신앙을 엿볼 수 있다.     

•남부 파사삭 지역
남부 참파삭 지역의 중심 도

시는 팍세이다. 인구 5만 정도
의 작은 규모이나 라오스의 남
부를 총괄하는 주정부가 있고,
국제공항이 있다. 동으로 약
4 0㎞에 있는 팍송은 해발 1천
m 이상의 볼라벤 고원이다. 프
랑스와 독립항쟁을 벌인 곳이
고 근자에는 월맹과도 싸운 전
략적 요충이다. 이곳 약 3만
헥타르의 평원에서 연간 2 0 0만
톤 이상의 커피가 생산되고 있
다. 이곳에서 6 0헥타르의 커피
농장을 경영하는 김종룡金鍾龍
회장의 안내로 여러 커피농장
을 견학하며 커피에 대한 정보
도 들었다. 
팍세에서 동남 캄보디아 국

경 쪽으로 3 0㎞쯤 떨어진 곳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왓푸
가 있다. 이곳은 크메르 왕국
의 시원始原으로 강을 건너 미
완성의 현실에 관념의 무한 바
다가 만나 비로써 살아있는 현
실이 된다는 곳이다. 왓푸는
메콩강에서 2㎞ 떨어진 푸카오

오염없이 순박한 절경의 나라
라오스 탐방기

權 海 兆
편집위원

▲ 빠뚜싸이 개선문

▲ 왓푸 유적 ▲ 루앙프라방의 왓씨엥통



산 아래에 있으며, 5세기와 1 3
세기에 중건된 힌두사원이다.
멀리 보이는 푸카오산이 힌두
신 사바의 상징 링가와 비슷하
고 산 아래에 신을 모시는 사
원이 늘어서 있다. 15세기에
샴족이 불교를 전파하면서 힌
두 건물에 불상을 모시게 되었
다. 17세기 지진으로 건물이
많이 파괴되었고, 2001년에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다야칸 불상 등 소규모의 유적
지이지만 이곳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연상케 하는, 라
오스의 천년 유적에 시간이 멈
추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푸카오산 기슭인 이곳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이 합치되어 사
람이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관
념의‘무한한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라오스의 최남단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는 곳에 풍광이 아
름다운 시판돈이 있다. 시판돈
은 4 0 0개의 섬이란 뜻으로, 메
콩강이 여기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많은 섬을 이루고 있
다. 팍세에서 최남단 캄파펭까
지 1 5 0여㎞ 도로가 우리나라
삼환기업이 포장한 것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도중에 작은
산에 있는 왓 하사쿤 사원에
들러 야니야쿠라는 고승도 만
나고 산위에서 강물에 둘러싸
인 무앙콩섬의 아름다운 들과
자연을 만끽했다. 이 캄파펭에
는 희귀한 민물고래가 살고 있
어 세계 동물학자들이 많이 찾
고 있다. 울창한 원시림과 거
대한 메콩 강이 여기에서 수십
개로 갈라지며 형성되는 장엄
한 폭포가 동남아 최대의 절경

을 이룬다. 인구 3 0만의 국제
관광도시를 여기에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비행장
과 리조트 공사가 진행중이었
다. 

•맺음
라오스는 공산국이나 1 9 9 0년

에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정
치는 월남, 경제는 태국을 따
르며, 정체는 중앙집권 인민공
화제로 일당 단원제에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하지만 실제 당에서 결정
하고 있다. 
라오스는 면적이 한반도와

같고 우리처럼 7 4 %가 산지이
다, 농업과 광업 등 1차산업의
나라로 생활수준이 한국의 6 0
년대와 비슷하다. 아직도 몇
대를 이어 산에서 세거하는 산
족山族이 많으나, 최근 젊은이
가 도시로 나가 노인이 대부분
남아 살고 있다. 
현지 교포는 라오스가 동남

아에서 월남ㆍ캄보디아에 이어
미얀마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
가오는 마지막 개척지라 하였
다. 2012년 1 0월 중에 있을 아
셈의 개최를 앞두고 라오스에
는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중
국 자본이 현재 엄청나게 들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비엔

티안에서 K O - R A O그룹의 오세
영 회장이 오토바이와 중고 소
형차 조립공장을 가동하며‘코
라오C C’골프장도 운영하고
있다. 몇 해 전 부영건설도 진
출하여 주택사업과 2 7홀의‘부
영라오 Sea Game CC’골프장
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 팍세

에는 성진
成眞 그룹
김종룡 회
장이 팍송
에서 6 0헥
타르의 커
피농 장을
운영하며,
1 5 0 0헥타르
의 커피농
장을 주정
부로 부터
5 0년간 불
하받아 개
발중 이었
다. 국제
관광 도시
로 조성중
인 캄파펭
에도 5 5헥
타르의 리
조트 사업
을 벌이고 있었다. 
라오스는 인구가 적은 것이

요인이겠지만서구문명이 많이
유입되지 않아 편의시설과
KFC 등이 진출해 있지 않은
곳이다. 일반 업소도 밤 1 0시
반이면 문을 닫는다. 토지는
대부분 국유이며 외국인은 수
년 단위로 대여받아 쓰고 있
다. 
아직 불교와 대가족 제도로

우리와 문화적 유사점이 많다.
금기사항은 사람의 머리에 손
대지 말 것이고, 여자의 엉덩
이를 때리면 그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차량운행을 하면서는 반대교통
이 추월시 중앙선을 예사로 침
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오스인은 아직 남을 속이

거나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
때가 묻지 않고 순박한 사람과
자연이 살아 있는 곳이다. 농
산물, 산림과 동광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개척의 황무지이
다. 아직 덜 훼손된 환경의 나
라로 동남아의 마지막 산소공
급원 역할도 하고 있다. 

ㆍ라틴어ㆍ그리스어 등 7 , 8개
국어가 나열되는 것이었다. 어
쨌든 그러한 이력서를 갖다 주
어 채어맨이 여기저기에 보낸
결과, 두 군데에서 제의가 왔
다. 하나는 제네럴 엘렉트릭의
워싱턴 소재 제네럴 러닝스 커
퍼레이션의 연구소 컨설턴트
이고 한 군데는 마닐라의 아시
아개발은행이었다. 피릴핀으로
갈 생각은 없었으므로 제네럴
러닝스로 갔다. 그리고 낮에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
지타운대 대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다. 
조지타운대학의 동아리 모임

에 저먼 클럽이 있었다. 독일
출신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와 스위스 등 독일어권 출신의
모임이었다. 그도 독일어를 하
므로 시험삼아 한번 들어가 보
았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
느날 회장을 선출하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
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니
멘토인 독문과 클래머 교수가
조정안으로서 제3의 인물 권영
훈을 회장으로 뽑으면 어떠냐
고 제안하였다. 권영훈이 자기
는 독일어권 출신도 아닌 동양
인이고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

지도 않는 업저버이니 안된다
고 사양했으나, 모두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만장일치로 그를
회장에 선출하였다. 그렇게 하
여 조지타운대 저먼 클럽 회장
이 된 시절 1 0월 축제‘옥토버
훼스트’가 열렸을 때 한국인
유학생 모임인 코리언 클럽을
초청하였다. 6인의 코리언 클
럽 회원 중에 한 여학생이 권
영훈에게 기이한 눈으로 다가
와 물었다. 
“독일에 동양계 독일인도 있
나요?”
“아뇨. 나한국사람인데요.”
영어로 묻는 질문에 그가 한

국말로 대답하자 여학생은 깜
짝 놀라며 반가워하였다. 그리
고 두 사람은 한 학기쯤 사귀
다가 결혼하였다. 한국 여학생
이경자李京子는 국내 굴지의
출판사 민중서관 이병준李秉
俊 사장의 딸로 이화여대 사회
학과를 마치고 조지타운대 영
어학과에 들어와 장차 사회학
을 더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
었다. 
권영훈보다 5년이 연하인데

당시 보수적이던 본가에서는
과년瓜年을 넘긴 딸을 해외에
보내 놓고 걱정일 터였다. 권
영훈은 워싱턴의 국립보건원
NIH 수석연구원으로 있던 한

살 위의 사촌누이 권영희權寧
姬의 집에서 약혼식을 하고 결
혼식은 가톨릭 성당에서 하였
다. 친가에서는 미국 시민이
된 형 권영달과 사촌누이들이
참석하고, 처가에서는 장인과
미국에 사는 처당숙 등이 참석
하였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버
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로
갔다. 
1 9 6 7년부터 6 9년까지 3년을

그는 낮에 제네럴 일렉트릭 연
구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지
타운대에서 공부하였다. 결혼
하여 신접 생활도 하며 6 9년 3
월에는 첫 아들을 얻어 한 가
족이 구성되었다. 이러는 동안
G E연구소 연구원으로서 받는
급여만으로 삶을 꾸리기 어렵
게 되었다. 생각 끝에 주말의
부업으로 택시 운전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가장,
직장에 나가서는 연구원, 학교
에서는 연구생, 주말에는 택시
운전수의 네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뒤에 본국의 외무장관까지

하게 되는 인사로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참사관 하나와
친했다. 그 참사관이 이 소리
를 듣고 자기도 주말에 그런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가족과 함께 해외 살

이를 하기가 워낙 빠듯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다 소문이
신문에라도 한 줄 나가면 어찌
감당하며 나라까지 망신시키
지 않겠느냐고 일깨워 만류했
다. 안팎으로 어렵던 시절의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G E연구소에서

같이 컨설턴트로 일하던 사람
이 일리노이대 교수로 갔는데
그가 호의를 베풀어 형편이 다
소 나은 일리노이대 쪽으로 옮
길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그
의 주선으로 일리노이대 경제
연구소의 펠로우십을 받아 옮
겨가서는 그 대학원의 박사과
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곳에
서 2년 동안을 정진하여 1 9 7 1
년 Preliminary Exam이라는 필
기시험을 통과하여 석사학위
인 Master of Science를 받았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5년 이내에
논문만 제출하여 통과되면 나
오게 되어 있었다. 
이때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대

에서 그를 부르는 일이 생겼
다.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라는
하이델베르그대 교수는 미국
의 하버드대 교수를 겸하고 있
었는데 마침 일리노이대에 교
환방문을 와 있던 중 권영훈을
발견하였다. 머스그레이브는

권영훈의 뮌헨대 시절 지도교
수 예흐트와 친구간으로서 파
리 국제재정학회에도 같이 갔
던 사람이었다. 그는 권영훈을
보더니, 지금 하이델베르그대
에서 동남아시아연구소를 신
설하고 개발경제학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적임이니 짐을 싸
가지고 같이 독일로 가자는 것
이었다. 
‘역마살’의 권영훈은 이 제
의를 받아들여 또 일리노이대
에서 거의 받아 놓은 박사학위
절차를 뒤로 하고 독일로 돌아
갔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대
의 신설 동남아시아연구소에
들어가 일에 파묻히며 그 대학
의 박사과정에 등록해 세번째
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는 독
일식 도제로서의 공부를 또 시
작하였다. 결국 그는 중년 나
이 4 4세가 되는 1 9 7 9년에야 하
이델베르그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에 뮌헨
대에서 받을 뻔한 지 1 4년이
흐른 뒤였다. 
3 0세에 박사학위를 소지했더

라면 그의 경력과 삶의 행로는
많이 달랐을 것이므로 이 학위
라는 것이 그 방향을 이리저리
굴절시킨 셈이었다. 

<權五焄>

1 12 0 1 2년 1 1월 1일 목요일 제148호

▲ 방미엥의 쏭강변 호텔 벤치에서 본 산수풍경

▲ 내륙 염전

9면에서 계속



1 2 第148號 陰曆 壬辰年 9月 1 8日 丙寅

4. 중용장구中庸章句 (承前)
16-01. 子曰자왈 : “鬼神之

爲德귀신지위덕, 其盛矣乎기
성의호!
공자가 말하였다. “귀신이

베푸는 덕은 참으로 성대하구
나!
程子曰정자왈 : “鬼神귀신,

天地之功用천지지공용, 而造化
之迹也이조화지적야.”張子曰장
자왈: “鬼神者귀신자, 二氣之良
能也이기지양능야.”愚謂以二氣
言우위이이기언, 則鬼者陰之靈
也즉귀자음지영야, 神者陽之靈
也신자양지영야. 以一氣言이일
기언, 則至而伸者爲神즉지이신
자위신, 反而歸者爲鬼반이귀자
위귀, 其實一物而已기실일물이
이. 爲德위덕, 猶言性情功效유
언성정공효. 
정자가 말하였다. “귀신은 하늘

과 땅이 작용하는 공덕이며 조화
의 행적이다.”장자張子가 말하였
다. “귀신이란 두 가지 기운이 펼
치는 훌륭한 능력이다.”내가 생
각하건대, 두 가지 기운으로 말하
자면 귀鬼는 음陰의 영기靈氣요,
신神은 양의 영기이다. 한 가지
기운으로 말하자면 이르러 와서
펼치는 것은 신이 되고, 물러나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되는데, 그
실제 모습은 한 가지 물체일 뿐이
다. 위덕爲德은 성정性情과 공효
功效를 말한 것이다.
주 : •영기靈氣 : 신령스러운 기

운. •성정性情 :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공효功效 : 공을 들
인 보람이나 효과.

16-02. 視之而弗見시지이불
현, 聽之而弗聞청지이불문, 體
物而不可遺체물이불가유.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본체가 되므로 버릴 수
가 없다. 
鬼神無形與聲귀신무형여성,

然物之終始연물지종시, 莫非陰
陽合散之所爲막비음양합산지소
위, 是其爲物之體시기위물지체,
而物所不能遺也이물소불능유야.
其言體物기언체물, 猶易所謂유
역소위‘幹事간사’.
귀신은 형체와 소리가 없으나

사물이 시작되고 끝마치는 데 음
양이 화합하고 흩어짐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는 그
사물의 본체가 되므로 버릴 수 없
는 물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
의 본체는‘주역’의 건괘乾卦 문
언전文言傳에서 이른바‘근간이
되는 일’이라한 말과 같다. 
주 : •이물소불능유야而物所不能

遺也 : ‘사서대전’에는 이물지소불
능유야而物之所不能遺也로 되어 있
다. 

16-03. 使天下之人齊明盛
服사천하지인재명성복, 以承

祭祀이승제사. 洋洋乎양양호!
如在其上여재기상, 如在其左
右여재기좌우.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깨

끗이 재계하고 성대한 복장으
로 제사를 받들게 하니, 가득
히 넘치는구나! 마치 그 위에
도 있는 것 같고, 그 왼편과
오른쪽에도 있는 듯하다.
齊재, 側皆反측개반. •齊之爲

言齊也재지위언제야, 所以齊不
齊而致其齊也소이제부제이치기
재야. 明명, 猶潔也유결야. 洋洋
양양, 流動充滿之意유동충만지
의. 能使人畏敬奉承능사인외경
봉승, 而發見昭著如此이발현소
저여차, 乃其내기‘體物而不可
遺체물이불가유’之驗也지험야.
孔子曰공자왈 : ‘其氣發揚于上
기기발양우상, 爲昭明焄蒿悽愴
위소명훈호처창. 此百物之精也
차백물지정야, 神之著也신지저
야.’正謂此爾정위차이. 
재齊는 측側과 개皆의 반절음이

다. •재齊는 가지런하게 한다는
말이니, 가지런해야 할 것이 가지
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
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명明은
깨끗하다는 것과 같다. 양양洋洋
은 흘러 다니는 움직임이 꽉 들어
찼다는 뜻이다. 능히 사람으로 하
여금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받들어 모시게 할 수 있고, 나타
내 보여주고 밝게 드러냄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사물의 본
체가 되므로 버릴 수 없다’는 증
거이다. 공자가 이르기를‘그 기
운이 위로 피어오를 때 신령스런
광명과 향기와 냄새를 피워 구슬
픈 생각이 들고 마음 아파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만물의 정기精氣
이고, 신神이 나타난 것이다’하
였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다. 
주 : •주자가 인용한 공자의 말

은‘예기禮記’의 제의祭義편에서 공
자가, 재아宰我의 귀신에 대한 질문
에 답한 내용이다. 

16-04. 詩曰시왈 : ‘神之格
思신지격사, 不可度思불가탁
사, �可射思신가역사!’
‘시경’에 이르기를‘신이 다
다름을 헤아릴 수 없네, 하물
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하였
다.
度탁, 待洛反대락반. 射사, 音

亦음역, 詩作�시작두. •詩시,
大雅抑之篇대아억지편. 格격,
來也래야. �신, 況也황야. 射역,
厭也염야, 言厭怠而不敬也언염
태이불경야. 思사, 語辭어사. 
탁度은 대待와 락洛의 반절음이

다. 사射는 음이 역亦이고, ‘시경’
에는 역�으로 되어 있다. •시는

‘시경’의 대아大雅 억抑편에 나오
는 한 구절이다. 격格은 온다는
뜻이다. 신�은 하물며란 뜻이다.
역射은 싫어한다는 뜻이니, 싫어
하고 게을러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思는어조사이다.

16-05. 夫微之顯부미지현,
誠之不可 짚如此夫성지불가엄
여차부!”
이러한 미묘함이 뚜렷이 드

러나니, 진실을 가릴 수 없음
이 이와 같구나!”
夫부, 音扶음부. •誠者성자,

眞實無妄之謂진실무망지위. 陰
陽合散음양합산, 無非實者무비
실자. 故其發見之不可짚如此고
기발현지불가엄여차. 
부夫는 음이 부扶이다. •성誠

이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말한다. 음양이 화합하고 이산離
散하는 데 진실이 아닌 것이 없
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타나 보이
는 것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
다.

右第十六章우제십육장. 不見
不聞불현불문, 隱也은야. 體物
如在체물여재, 則亦費矣즉역비
의. 此前三章차전삼장, 以其費
之小者而言이기비지소자이언.
此後三章차후삼장, 以其費之大
者而言이기비지대자이언. 此一
章차일장, 兼費隱겸비은ㆍ包大
小而言포대소이언.
이상은 제1 6장이다. 보이지 않

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은隱(본체
가 작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 사물의 본체가 마치 존재하는
듯한 것이면 이 또한 비費(작용
범위가 광대한 것)이다. 이 앞에
세 개의 장章은 이러한 비費 가운
데 작은 것에 대해 말하였다. 이
뒤의 세 장은 이러한 비費의 큰
것을 말하였다. 이 한 장은 비費
와 은隱을 겸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17-01. 子曰자왈 : “舜其大
孝也與순기대효야여! 德爲聖
人덕위성인, 尊爲天子존위천
자, 富有四海之內 부유사해지
내. 宗廟饗之종묘향지, 子孫
保之자손보지. 
공자가 말하였다. “순임금은

크게 효도한 분이다! 덕을 베
풀어 성인이 되고, 존귀함으로
는 천자가 되었으며, 부유함으
로는 사해四海의 안을 소유하
였다.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받
으며, 자손을보존하였다. 
與여, 平聲평성. •子孫자손,

謂虞思위우사ㆍ陳胡公之屬진호
공지속.
여與는 평성이다. •자손子孫은

우사虞思와 진陳 땅에 봉封해진
호공胡公과 같은 사람이다. 
주 : •‘춘추좌전’애공哀公 원년

의 기록에 우사虞思는 하夏나라 소
강少康 때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고,
양공襄公 2 5년의 기록에 호공胡公은
주周나라 무왕武王 때 알보閼父의
아들로, 무왕의 장녀 태희大姬의 배
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바이

두백과百度百科’에서는, ‘우사虞思는

상균商均의 아들이고, 상균은순임금
의 아들로 대우大禹의 집정 시기 우
虞 땅(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우성虞
城)을 봉지로 받았다. 우사는 상商
(지금의 섬서성 상현商縣)을 봉지로
받았고, 순임금의다른 한 후예 우수
虞遂는 우향虞鄕(지금의 산서성山西
省 영제永濟)에 거처를 정했다가 뒤
에 수국遂國(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영양寧陽 서북)을 봉지로 받았다. 상
商나라가 하夏나라를 멸망시킨 뒤
그의 후예는 다시 진陳(지금의 하남
성 완구宛丘) 땅으로봉지를 옮겼다.
서주西周 초기 우사의 2 7대손 알보
저父(어보瘀父ㆍ알보閼父)가 선조의
도기陶器 제조술을 계승하고 주족周
族의 도정陶正(도기를 관장하는 주
대周代 관직)을 맡았다. 주 무왕周武
王이 상商나라를 멸망시킨 뒤 우순
虞舜의 제사를 받들도록 알보의 아
들 규만っ滿을 진陳 땅에 봉하니 진
陳나라의 시조가 되고, 진씨陳氏의
시조 진만陳滿이 되었다. 진만이 죽
은 뒤 주周 왕실이 호공胡公이라는
시호를 내려 호공만胡公滿 또는 진
호공만陳胡公滿이라 한다.  공公은
제후諸侯의 통칭이고 호胡가 시호이
다. 호공 진만과 그 후예로부터 중국
의 성씨사상 빠질 수 없는 진陳ㆍ호
胡ㆍ원袁ㆍ전田ㆍ제齊ㆍ왕王ㆍ손孫
등 여러 성씨의 시조始祖가 나왔다’
하였다. 

17-02. 故大德必得其位 고
대덕필득기위, 必得其祿필득
기록, 必得其名필득기명, 必得
其壽필득기수. 
그러므로 덕을 크게 베푼 자

는 반드시 이런 지위를 얻고,
반드시 이런 복록을 얻으며,
반드시 명예를 얻고, 반드시
장수를 누린다.
舜年百有十歲순년백유십세. 
순인금의 나이는 1 1 0세였다.

17-03. 故天之生物고천지생
물, 必因其材而篤焉 필인기재
이독언. 故栽者培之 고재자배
지, 傾者覆之경자복지. 
그러므로 하늘이 사물을 낼

때는 반드시 그 바탕에 따라
두텁게 한다. 그리하여 심은
것은 북돋우고, 기울어지는 것
은 엎는다. 
材재, 質也질야. 篤독, 厚也후

야. 栽재, 植也식야. 氣至而滋息
爲培기지이자식위배, 氣反而游
散則覆기반이유산즉복.
재材는 바탕이다. 독篤은 두텁

게 하는 것이다. 재栽는 심는 것
이다. 기운이 이르러 와서 자라게
하고 번식시키는 것을 배培라 하
고, 기운이 돌아가 떠돌며 흩어지
는 것을 복覆이라 한다.

17-04. 詩曰시왈 : ‘嘉樂君
子가락군자, 憲憲令德헌헌영
덕. 宜民宜人의민의인, 受祿
于天수록우천. 保佑命之보우
명지, 自天申之자천신지.’
‘시경’에 이르기를‘아름다
움을 즐기는 군자여, 뚜렷하게
드러난 훌륭한 덕이로다. 백성
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신하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
니 하늘로부터 복록을 받는구
나. 천명天命으로 보호하여 도
와주심이 하늘로부터 거듭되
네’하였다.
詩시, 大雅假樂之篇대아가락

지편. 假가, 當依此作嘉당의차
작가. 憲헌, 當依詩作顯당의시

작현. 申신, 重也중야. 
시는‘시경’의 대아大雅 가락假

樂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假는
마땅히 여기에 의거해 가嘉가 되
어야 한다. 헌憲은 마땅히‘시경’
에 의거 현顯이 되어야 한다. 신
申은 거듭한다는 뜻이다.

17-05. 故大德者必受命 고
대덕자필수명.”
그러므로 덕을 크게 베푼 자

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는
다.”
受命者수명자, 受天命爲天子

也수천명위천자야. 
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내

리는 명을 받아 천자天子가 되는
것이다.

右第十七章 우제십칠장. 此由
庸行之常차유용행지상, 推之以
極其至추지이극기지, 見道之用
廣也현도지용광야. 而其所以然
者이기소이연자, 則爲體微矣즉
위체미의. 後二章亦此意후이장
역차의. 
이상은 제1 7장이다. 이것은 언

제나 떳떳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고, 확대하여 그 지극함을 끝까지
다한 것으로, 도의 작용이 광대하
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
게 되는 까닭은 곧 본체가 미묘하
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두 개
의 장章도 이러한 뜻이다.

18-01. 子曰자왈 : “無憂者
무우자, 其惟文王乎 기유문왕
호! 以王季爲父 이왕계위부,
以武王爲子 이무왕위자, 父作
之부작지, 子述之자술지. 
공자가 말하였다. “걱정이

없었던 사람은 오직 문왕이다!
왕계王季를 아버지로 하고, 무
왕을 아들로 삼았으며, 아버지
는 주나라 왕조를 일으키고,
아들은 계승하였다.
此言文王之事차언문왕지사.

書言서언‘王季其勤王家왕계기
근왕가’, 蓋其所作개기소작, 亦
積功累仁之事也역적공누인지사
야. 
이것은 문왕에 관한 일을 말함

이다. ‘서경書經’의 주서周書 무
성武成편에 무왕이 이르기를‘조
부 왕계王季는 우리 왕가王家를
위해 부지런하셨다’하였으니, 아
마 그가 왕업을 일으킨 것 역시
공을 쌓으며 어진 일을 끊임없이
한 덕일 것이다. 

18-02. 武王纘大王무왕찬태
왕ㆍ王季왕계ㆍ文王之緖문왕
지서. 壹戎衣而有天下 일융의
이유천하, 身不失天下之顯名
신불실천하지현명. 尊爲天子
존위천자, 富有四海之內 부유
사해지내. 宗廟饗之종묘향지,
子孫保之자손보지. 
무왕은 태왕大王ㆍ왕계ㆍ문

왕의 기업基業을 이었다. 한
번의 전복 차림으로 천하를 소
유하고, 스스로 천하에 드러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존귀함으
로는 천자가 되고, 부유함으로
는 사해四海의 안을 소유하였
다. 종묘에서 제사를 받으며
자손을 보전하였다.
大대, 音泰음태, 下同하동. •

此言武王之事차언무왕지사. 纘

중용장구中庸章句 새겨보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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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繼也계야. 大王태왕, 王季之
父也왕계지부야. 書云서운 :
‘大王肇基王迹태왕조기왕적.’
詩云시운 : ‘至于大王지우태왕,
實始�商실시전상.’緖서, 業也
업야. 戎衣융의, 甲胄之屬갑주지
속. 壹戎衣일융의, 武成文무성
문, 言一著戎衣以伐紂也언일착
융의이벌주야. 
대大는 음이 태泰이고, 아래 나

오는 것도 같다. •이것은 무왕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이다. 찬纘은
잇는다는 뜻이다. 태왕은 왕계의
아버지이다. ‘서경’의 주서周書
무성武成편에서 무왕이 말하기를

‘태왕에 이르러 비로소 왕업의 자
취로 토대를 삼았다’고 했으며,

‘시경’의 노송魯頌 비궁북宮편에
서‘태왕에 이르러 실제 상商나라
를 멸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서緖는 기업基業이다. 융의戎衣는
갑옷이나 투구 등속이다. 일융의
壹戎衣는‘서경’의 주서 무성편의
글이고, 한 번의 전복을 입고 은
殷의 주왕紂王을 정벌한 것을 말
한다.
주 : •태왕大王 : 주周나라 무왕

때 태왕으로 추존된 고공단보古公亶
父이다. 상商나라 사람으로 주족周
族의 영수였다. 황제黃帝의 3 6대손,
후직后稷의 3 2대손으로 전하며, 주
문왕 희창姬昌의 조부이다. 융족戎
族과 적족狄族의 침입과 핍박으로
빈븜땅에서 주의 근원지가 된 기산
岐山 아래로 옮겨와, 이로부터 이름
을 주周라 고쳐 부르고 성곽과 궁실
을 축조하였다. 종묘를 세우고 관리
를 두었으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
업생산을 발전시켰다. •왕계王季 :
원래 이름은 계력季歷으로 상商나라
말엽 사람이다. 주나라 태왕 고공단
보의 아들로 문왕의 아버지이다. 그
형 태백太伯과 우중虞仲은 고공古公
이 계력을 후계로 세워 문왕에게 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남쪽의
형만荊蠻으로 피했다. 계력은 주周
에서는 임금의 자리를 이었으나 신
하로서는 은殷나라에 소속되었다.
은의 무을武乙 임금 때 조정에서 토
지와 옥玉과 말馬을 상으로 받았다.
은의 태정太丁 임금 2년에 연경燕京
의 군사를 공격하였으나 패하였으
며, 4년에 여무余无의 군사를 이기
고, 명을 받아 은의 목사牧師가 되었
다.

18-03. 武王末受命 무왕말
수명, 周公成文주공성문ㆍ武
之德무지덕, 追王大王추왕태
왕ㆍ王季왕계, 上祀先公以天
子之禮 상사선공이천자지례.
斯禮也사예야, 達乎諸侯大夫
달호제후대부, 及士庶人급사
서인. 父爲大夫부위대부, 子
爲士자위사 ; 葬以大夫장이대
부, 祭以士제이사. 父爲士부
위사, 子爲大夫자위대부 ; 葬
以士장이사, 祭以大夫제이대
부. 期之喪기지상, 達乎大夫
달호대부, 三年之喪삼년지상,
達乎天子달호천자. 父母之喪
부모지상, 無貴賤一也 무귀천
일야.”
무왕은 말년에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되었고, 주공周公은 문
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시켰으
며, 태왕과 왕계를 왕으로 추
존追尊하고, 위로 먼저 돌아간
공公들의 제사를 받들 때는 천
자의 예로 갖추었다. 이러한
예법은 제후諸侯와 대부大夫
및 사士와 일반 서민에까지 통

용되었다. 아버지는 대부가 되
고 자식이 사士가 되었을 때
장사는 대부의 예로써 하고 제
사는 사의 예로써 받들었다.
아버지는 사가 되고 자식이 대
부가 되었을 때는 장사는 사의
예로써 하고 제사는 대부의 예
로써 받들었다. 1년상年喪은
대부까지만 통용되고, 3년상은
천자까지 통용되었으며, 부모
의 상은 귀천에 관계없이 같았
다.”
追王之王추왕지왕, 去聲거성.

•此言周公之事차언주공지사.
末말, 猶老也유노야. 追王추왕,
蓋推文개추문ㆍ武之意무지의,
以及乎王迹之所起也이급호왕적
지소기야. 先公선공, 組紺以上
至后稷也조감이상지후직야. 上
祀先公以天子之禮상사선공이천
자지례, 又推大王우추태왕ㆍ王
季之意왕계지의, 以及於無窮也
이급어무궁야. 制爲禮法제위예
법, 以及天下이급천하, 使葬用
死者之爵사장용사자지작, 祭用
生者之祿제용생자지록. 喪服自
期以下상복자기이하, 諸侯絶제
후절, 大夫降대부강 ; 而父母之
喪이부모지상, 上下同之상하동
지, 推己以及人也추기이급인야. 
추왕追王의 왕王은 거성이다.

•이것은 주공周公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이다. 말末은 늙은이와 같
다. 왕으로 추존한 것은 아마도
문왕과 무왕의 뜻을 반영하여 왕
업의 자취가 일어난 곳에 이르도
록 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돌
아간 공公들은 조감組紺으로부터
위로 후직后稷까지이다. 위로 선
공先公들에게 천자의 예로써 제사
를 받든 것은 또 태왕과 왕계의
뜻을 반영하여 무궁한 선대에까지
미친 것이다. 제도로 예법을 만들
어 천하에 이르게 하고, 장사에는
죽은 사람의 작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사에는 산 사람의 관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상복喪服은 1
년상年喪으로, 제후를 제외하고는
대부 이하로 내렸으나, 부모의 상
은 위와 아래를 같이 하였으니 자
기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
치도록 한 것이다.
주 : •중국 주周나라 때 천자 아

래로 관직의 계급을 제후諸侯ㆍ대부
大夫ㆍ사士ㆍ서인庶人으로 구분했는
데, 사士는 공경대부公卿大夫 밑에
서 일을 보던 가신家臣을 일컫는다.
공公ㆍ경卿ㆍ대부大夫는 주나라의
관제官制에서 나온 것으로, 벼슬이
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는 고관
대작高官大爵과 같다. 또 주나라는
태사太師ㆍ태부太傅ㆍ태보太保의 최
고위직을 두고 이를 삼공三公이라
하였다. 또 소사少師ㆍ소부少傅ㆍ소
보少保ㆍ총재�宰ㆍ사도司徒ㆍ종백
宗伯ㆍ사마司馬ㆍ사구司寇ㆍ사공司
空 등을 구경九卿이라 하였다. 삼공
과 구경을 합하여 공경公卿이라 하
며 국가의 대신大臣이었다. 또한 대
부는 경卿과 사士 사이에 있는, 지식
을 갖춘 귀족을 이르며, 주 왕실에서
분봉한 각 나라 제후는 다시 대부와
군신君臣의 봉건관계를 맺었다. •
조감組紺 :  대만臺灣 분항허씨밭

港許氏 족보에 의하면 황제黃帝로부
터 2 1세손이고, 문왕의 6대조이다.
•후직后稷 : 중국 주周 왕조의 전
설적 시조이다. 성은 희姬, 이름은
기棄이다. ‘사기史記’주본기本記에
의하면 유태씨有邰氏의 딸로 제곡
帝& # 2 2 1 9 5 ;의 아내가 된 강원姜原

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감생설화感生說話) .

이것이 불길하다 하여 3차나 내다버
렸으나 그때마다 구조되었다(기자설
화棄子說話) 한다. 뒤에 요제堯帝의
농사農師가 되고, 순임금 때 태邰(섬
서성陝西省 무공현武功縣 부근)에
책봉되고 후직后稷이 되었다. 고대
의 농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백곡
百穀의 신으로 존경받아 농경신農耕
神, 오곡의 신으로 통한다. 고대부터
국가가 제사를 받들 사직社稷의 신
에서, 사社는 토지신이고 직稷은 곡
식신으로 하는데 그 직이 후직이다.
왕후汪侯(노魯나라 2 1대 왕 성공成
公 흑굉黑肱의 둘째 아들로 왕씨汪
氏의 시조) 세계고世系考에 의하면
제곡의 아들로 황제黃帝의 5대손이
고, 제요帝堯(요임금)ㆍ설契(알백閼
伯, 상商나라 시조)ㆍ제지帝摯등 1 2
인이 이복형제이며, 주 문왕周文王
의 3 8대조이다. 대만臺灣분항허씨밭
港許氏 족보에 의하면 문왕의 2 2대
조가 되는데, 몇몇 문중마다 세대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右第十八章우제십팔장.
이상은 제1 8장이다.

19-01. 子曰자왈 : “武王무
왕ㆍ周公주공, 其達孝矣乎 기
달효의호!
공자가 말하였다. “무왕과

주공은 효도로 통달하였다!
達달, 通也통야. 承上章而言

武王승상장이언무왕ㆍ周公之孝
주공지효, 乃天下之人通謂之孝
내천하지인통위지효, 猶孟子之
言達尊也유맹자지언달존야. 
달達은 두루 통한다는 뜻이다.

앞장에 이어서 무왕과 주공의 효
도는 바로 천하 사람에게 효孝라
는 것으로 두루 통했음을 말하며,
맹자가 말한 달존達尊과 같은 뜻
이다. 
주 : •달존達尊 : 천하 사람에게

존경받아 널리 통하는 것이다. ‘맹자
孟子’의 공손추하公孫丑下편에‘천
하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널리 통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벼슬이
하나이고, 나이가 하나이며, 덕이 하
나이다. 조정에서는 벼슬만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
으며,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끄
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다. 어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가
지를 업신여기겠는가(天下有達尊三
; 爵一, 齒一, 德一. 朝廷莫如爵, 鄕
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
一, 以慢其二哉)’라 한 구절이 있다. 

19-02. 夫孝者부효자 : 善
繼人之志선계인지지, 善述人
之事者也선술인지사자야. 
무릇 효라는 것은 선대의 유

지遺志를 훌륭히 잇고, 선대의
사업事業을 훌륭히 계승하는
것이다. 
上章言武王纘大王상장언무왕

찬태왕ㆍ王季왕계ㆍ文王之緖以
有天下문왕지서이유천하, 而周
公成文이주공성문ㆍ武之德以追
崇其先祖무지덕이추숭기선조,
此繼志차계지ㆍ述事之大者也술
사지대자야. 下文又以其所制祭
祀之禮하문우이기소제제사지례,
通于上下者言之통우상하자언지. 
앞장에서 무왕은 태왕ㆍ왕계ㆍ

문왕의 기업基業을 이어서 천하를
소유하고,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성하여 그의 선조를 추숭
追崇한 것을 말했는데, 이는 유지
를 받들어 기업을 잇는 일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또
주공이 제정한 제사의 예법이 위
와 아래에 통용되도록 한 것을 말

한 것이다.
주 : •추숭追崇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제왕의 칭호를
올리는 일. •유지遺志 : 죽은 사람
이 살았을 때 이루지 못하고 남긴

뜻. 

19-03. 春秋脩其祖廟 춘추
수기조묘, 陳其宗器진기종기,
設其裳衣설기상의, 薦其時食
천기시식. 
봄과 가을에는 선조의 사당

을 수리하고, 종묘에서 사용하
는 기물器物을 진열하고, 선조
가 입던 의상衣裳을 늘어놓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올
렸다.
祖廟조묘 : 天子七천자칠, 諸

侯五제후오, 大夫三대부삼, 適
士二적사이, 官師一관사일. 宗
器종기, 先世所藏之重器선세소
장지중기, 若周之赤刀약주지적
도ㆍ大訓대훈ㆍ天球천구ㆍ河圖
之屬也하도지속야. 裳衣상의,
先祖之遺衣服선조지유의복, 祭
則設之以授尸也제즉설지이수시
야. 時食시식, 四時之食사시지
식, 各有其物각유기물, 如春行
羔여춘행고ㆍ豚돈ㆍ膳선ㆍ膏고
ㆍ香之類是也향지류시야. 
선조의 사당에는 천자가 일곱

위패를 모시고, 제후는다섯, 대부
는 셋, 적사適士는둘, 관사官師는
한 위패를 모신다. 종기宗器는 선
조 때부터 소장되어온 중요한 기
물이며, 주周나라의 적도赤刀ㆍ대
훈大訓ㆍ천구天球ㆍ하도河圖 등
의 유이다. 상의裳衣는 선조가 남
긴 의복이고, 제사 때 준비해 시
동尸童에게 주는 것이다. 계절에
맞는 음식이란 사계절의 음식에도
각기 그 철에 맞는 것이 있으니,
예컨대 봄에는 새끼 양고기ㆍ돼지
고기ㆍ반찬ㆍ기름ㆍ향香과 같은
유를 올리는 것이다. 
주 : •적사適士 : 상사上士, 즉

제일 윗자리의 사士를 말하고, 지위
의 서열은 대부 아래이다. •관사官
師 : 상사 아래의 중사中士ㆍ하사下
士ㆍ서사庶士ㆍ부사府史 등이다. •
적도赤刀 : 보도寶刀, 즉 붉은 빛이
나는 칼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
왕紂王을 정벌할 때 쓴 칼이라 한다.
•대훈大訓 : 문왕과 무왕의 교훈이
담긴 책이다. •천구天球 : 옥玉의
일종이다. •하도河圖 : 복희씨伏羲
氏 때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
의 등에 있던 그림으로, 복희씨가이
를 보고 팔괘八卦를 그렸다 한다. •
시동尸童 : 옛날 제사 때 신위神位
에 조상 대신으로 앉히던 무구無垢
의 어린아이를 말한다.

19-04. 宗廟之禮종묘지례,
所以序昭穆也 소이서소목야.
序爵서작, 所以辨貴賤也 소이
변귀천야 ; 序事서사, 所以辨
賢也소이변현야. 旅酬여수, 下爲
上하위상, 所以逮賤也소이체천야
; 燕毛연모, 所以序齒也소이서치
야. 

종묘의 예법은 소昭와 목穆
의 서열을 정하기 위한 것이
다. 작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것은 귀천을 분별하기 위한 것
이고, 맡은 일에 따라 서열을
정한 것은 현명함의 정도를 분
별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에게 음복주
飮福酒를 권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하는 것은 낮은

사람에게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사를 마치고 잔치
를 벌일 때 모발毛髮의 빛깔로
장유長幼를 나누고 자리의 순
서를 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차례를 매기기 위함이다. 
昭소, 如字여자. 爲위, 去聲거

성. •宗廟之次종묘지차 : 左爲
昭좌위소, 右爲穆우위목, 而子
孫亦以爲序이자손역이위서. 有
事於太廟유사어태묘, 則子姓즉
자성ㆍ兄弟형제ㆍ•昭군소ㆍ群
穆咸在而不失其倫焉군목함재이
불실기윤언. 爵작, 公공ㆍ侯후
ㆍ卿경ㆍ大夫也대부야. 事사,
宗祝有司之職事也종축유사지직
사야. 旅여, 衆也중야. 酬수, 導
飮也도음야. 旅酬之禮여수지례,
賓弟子빈제자ㆍ兄弟之子各擧�
於其長而衆相酬형제지자각거치
어기장이중상수. 蓋宗廟之中개
종묘지중, 以有事爲榮이유사위
영, 故逮及賤者고체급천자, 使
亦得以申其敬也사역득이신기경
야. 燕毛연모, 祭畢而燕제필이
연, 則以毛髮之色別長幼즉이모
발지색별장유, 爲坐次也위좌차
야. 齒치, 年數也연수야. 
소昭는 음이 하나로 같은 글자

이다. 위爲는 거성이다. •종묘의
차례는 왼쪽이 소昭가 되고, 오른
쪽은 목穆이 되며, 자손 또한 이
러한 순서대로 한다. 태조太祖의
사당에서 행사가 있으면 자손과
형제와 여러 소昭와 여러 목穆이
모두 있게 되어 그 차례를 잃지
않는다. 작위는 공公ㆍ후侯ㆍ경卿
ㆍ대부大夫이다. 사事는 종축宗祝
과 유사有司의 직무에 관련되는
일이다. 여旅는여러 사람이다. 수
酬는 술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
이다. 여수旅酬의 예법은 손님과
제자ㆍ형제의 아들이 각기 그 어
른에게 잔을 올리고 나서 서로 권
하는 것이다. 대개 종묘의 행사에
맡은 일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삼
기 때문에, 낮은 사람에게까지 이
르도록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역시 공경하는 마음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다. 연모燕毛는 제사가
끝나고 잔치를 벌일 때 머리의 색
깔로 어른과 어린이를 분별하여
앉는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치齒
는 나이 숫자이다. 
주 : •종묘宗廟 :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다. 종묘나 사
당에 신주神主를 모실 때의 순서는
중앙에 태조太祖를 모시고, 왼쪽에
는 그 아래 세대를 모시는데, 이를
소昭라 이르고, 태조의 오른쪽에는
태조의 손孫, 곧소昭의 아래 세대를
모시는데, 이를 목穆이라 이르며, 둘
을 합쳐 소목昭穆이라 한다. •종축
宗祝 : 제사를 주재하는 벼슬이다.
•유사有司 : 어떤 모임의 일을 맡
아보는 직무나 직위자이다. •여수
旅酬 : 제사가 끝나고 음복술을 권
할 때 먼저 어른께 올리고 차례로
잔을 돌리는 일이다. 

19-05. 踐其位천기위, 行其
禮행기례, 奏其樂주기악, 敬
其所尊경기소존, 愛其所親애
기소친, 事死如事生 사사여사
생, 事亡如事存 사망여사존,
孝之至也효지지야. 
선왕이 있던 자리에 올라 선

왕이 행하던 예를 행하고, 선
왕이 연주하던 음악을 연주하
며, 선왕이 공경하던 이를 공

1 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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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서회불부徐晦不負 (承
前)
권덕여權德輿는 당나라 낙양

洛陽 사람 권고權皐의 아들로
자가 재지載之이며 덕종德宗
때 태상박사太常博士를 거쳐
거듭 옮겨 형부상서刑部尙書에
이르고 외직으로 나가 산서서
절도사山西西節度使가 되었다.
네 살 때 능히 시를 짓고 장성
해서는 경술經術에 종횡무진으
로 관통하였으며 문장이 단아
하고 섬부贍富한 가운데 항상
고금의 일에 대한 본말本末을
개진하여 이로써 임금을 일깨
우고 보상輔相의 지위에 올라
서는 너그럽고 화기로움에 힘
써 명분으로 세세히 규찰하기
에 지나치지 않았다. 당 덕종
의 정원貞元( 7 8 5∼8 0 5 )과 헌종
憲宗의 원화元和( 8 0 6∼820) 간
에 모든 진신搢紳의 우의羽儀
와 같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죽
은 후 문文으로 시호를 받아
저술로 권문공집權文公集을남
겼다. 당서唐書와 구당서舊唐
書에 그 사적이 실렸다.
양빙楊憑은 당나라 홍농弘農

사람으로 일명은 사인嗣仁, 자
가 허수虛受이며 시문에 매우
능하여 그 아우 양응楊凝ㆍ양
릉楊凌과 더불어 당세에 이름
이 무거웠다. 대종代宗의 대력
大曆( 9 6 6∼979) 연간에 3형제
가 모두 과거에 올라‘삼양三
楊’이라 일컬었고 양빙은 거듭
관직이 올라 호남湖南과 강서
江西의 관찰사가 되었는데 외
직의 진鎭에 있으면서 크게 사
치하고 그 성품이 너그럽지 못
하고 거만하여 아랫사람을 접
함에 소략하고 벗어남이 있어
사람들의 원심을 샀다. 그러다
가 내직으로 들어와 경조윤京
兆尹이 되었는데 어사중승御史
中丞 이이간李夷簡의 탄핵을
받아 임하위臨賀尉로 폄직이
되었고, 이를 전송한 서회가
바로 이이간에 의해 감찰어사
로 발탁되었던 것이다. 양빙은
뒤에 태자첨사太子詹事로관직
을 마감했고 그 사적은 당서唐
書와 구당서舊唐書에 실려 있
다. 이이간李夷簡은 당나라 황
족皇族에 해당하여 태종의 아
우 정왕鄭王 이원의李元懿의
현손玄孫이다. 이원의도 원래
정주鄭州와 노주潞州ㆍ강주絳
州 세 곳 자사刺史를 지내고
대옥사大獄事를 자주 명석히
판결했으며 너그럽고 평탄함에

힘써 혜공惠公의 시호를 받았
는데 그 후손인 이간은 자가
이지易之, 진사進士로 급제하
여 헌종憲宗 때 산남山南과 검
남劍南의 절도사節度使를지내
고 동평장사同平章事에 이른
명신으로 그 사적이 당서唐書
에 오른 사람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자허상지구포의自許相知舊
布衣 : 서로 사귀어 알기 포의
때부터 하였으니
나감원적송장귀那堪遠謫送

將歸 : 멀리 귀양가 돌아올 기
약 없음 어찌 감내하리오
일신유루하증계一身有累何

曾計 : 한몸에 누가 끼칠 것
어찌 미리 헤아리랴
송지남전불인리送至藍田不

忍離 : 전송해 남전까지 와서
도 차마 헤어지지 못했네
상공추천응비구相公推薦應

非苟 : 상공이 추천한 것 굳이
한 일 아닐 테고
칭직종위어사관稱職終爲御

史官 : 직임 저울질해 끝내 어
사를 삼았으니
불부상지영부국不負相知寧

負國 : 친지를 등지지 않거늘
어찌 나라인들 저버리랴
고명일일상조단高名一日上

朝端 : 높은 이름으로 하루아
침에 조정의 끝에 올랐네

278. 사도경탁査道傾 �
사도査道는 송宋나라 때 휴

녕休寧 사람인데 처음에 과거
를 보러 서울에 가려 하나 가
난하여 노자를 충당할 길이 없
었다. 이에 친족이 울력으로
모금을 하여 3만금을 만들어
주었다.
사도가 이같은 노자를 얻어

길을 떠나서는 활대滑臺라는
곳을 지날 때 그 아버지의 벗
여옹呂翁의 집에서 초상이 나
여씨 노인이 죽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마련이
없는지라 그집 부인이 자기 딸
을 팔아서 큰일을 치르고자 하
였다. 이를 보고는 사도가 그
행탁行�을 기울여 돈을 모두
빌려 주고 또한 그 딸까지 제
대로 시집을 가게 해 주었다.
제목 사도경탁査道傾�은 사

도가 그 낭탁을 기울였다는 뜻
이다. 사도는 송나라 사람으로
원방元方이라는인물의 아들이
고 자는 담연湛然이며 부자가
모두 청렴하였다. 송 태종太宗
단공端拱( 9 8 8∼989) 연간에 진

사進士로 급제
하여 진종眞宗
때 용도각 대
제龍圖閣待制
에 이르렀는데
그 성품이 너
무 순후純厚하
여 잘못을 범
하는 게 있어
도 바로잡지
않고 관직에
이르는 곳마다
에서 너그럽게
용서함에 힘쓰

니 이로써 자못 다스려짐이 없
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문
장에 능하여 2 0권의 문집을 남
겼고 그 일화와 사적이 송사宋
史와 낭야대취편琅죈大醉編에
올랐다.
이 사람의 소시 미담에 대한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의중재경견최명義重財輕見
最明 : 의리 무겁고 재물이 가
벼움에 가장 밝으나
빈난부선역무영貧難赴選亦

無營 : 가난하여 과거보러 갈
여비 마련 못하네
각장친척부전탁却將親戚묻錢

� : 친척이 모두 나서 돈을
모아 행탁을 채워준 것
도위선인집우경都爲先人執

友傾 : 모두를 선친의 집우 위
해 기울여버렸네
원진금망가내하元振今亡可

奈何 : 원진같은 의협인 지금
죽으니 어찌 해야 옳은가
유모육녀불모타惟謀�女不謀

他 : 오직 딸을 파는 외에 대
책이 없는데
탁전경여공양사�錢傾與供襄

事 : 낭탁의 돈 기울여 주어
큰일에 제공했네

원진元振은 당나라 때 호협
과 신의로 유명한 인물 곽원진
郭元振이다.

279. 한리경복韓李更僕
한억韓億은 송宋나라 때 옹

구雍丘 사람이고 이약곡李若谷
은 서주徐州 사람인데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다 가난한 신세
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때
에는 갈마들며 서로 종이 되어
도와가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다 이약곡李若谷이 먼저
급제하여 장사현長社縣의 주부
主簿 벼슬을 받아 부임하게 되
니 그 스스로는 아내가 탄 나
귀를 끄는 견마牽馬가 되고 한
억은 한 상자를 짊어지고 동행
하였다. 장사현의 3 0리 지점에
이르자 이약곡이 한억에게‘고
을의 아전이 나와서 우리를 볼
까 저어되니 여기서 작별하세’
하고 짐상자에 다만 6백금이
있는지라 그 반을 한억에게 주
어 돌아갈 노자를 삼게 하고
서로 붙들고 크게 울고 헤어졌
다. 뒷날 과거에 한억이 또한
급제하여 벼슬하니 두 사람이
다 참정재상參政宰相에이르렀
고 양가가 혼인하기를 끊이지
않았다.

제목 한리경복韓李更僕은 한
과 이가 종되기를 갈마들었다
는 뜻이다. 한억韓億은 자가
종위宗魏이고 진사進士로 등과
하여 영성永城과 양주洋州ㆍ유
주柳州의 지사知事를 역임하여
잘 다스렸다는 치성治聲이 있
었고 인종仁宗 때에는 관직이
상서좌승尙書左丞에 이르렀다
가 태자소부太子少傅로치사致
仕하였다. 죽은 뒤에는 충헌忠
獻의 시호도 받았는데 성품이
방중方重하고 집안을 다스림이
엄칙嚴飭하여 평상시에도 흐트
러진 용모를 보이는 일이 없고
친구로서 외롭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늘 그 혼인과 장사의
비용을 대주었다. 그 아들이
여덟인데 모두 귀현貴顯하니
세상에서 그 사는 곳으로 일컬
어 동수한가桐樹韓家라하였으
며 그 사적이 송사宋史ㆍ송사
신편宋史新編ㆍ동도사략東都
事略ㆍ융평집隆平集ㆍ명신비
전名臣碑傳ㆍ완염집琓琰集ㆍ
오조명신언행록五朝名臣言行
錄ㆍ상음화구相陰話舊ㆍ송대
신연표宋大臣年表ㆍ북송경무
연표北宋經撫年表ㆍ송인질사
휘편宋人�事彙編 등에 실려
있다. 이약곡李若谷은 송나라
서주徐州의 풍현豊縣 사람으로
자가 자연子淵이며 인종仁宗
때 관직이 자정전태학사資政殿
太學士에 이르렀다. 자질과 성
품이 단아하고 신중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림에 지혜와 사려
함이 많고 깊었다. 사리를 판
단함에 명쾌하면서도동정심이
많아 남을 많이 사랑하여 그가
다스리고 떠난 후에는 남긴 덕
을 잊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죽은 후 강정康靖의 시호를 받
았고 송사宋史에 사적이 실렸
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이자동시거상도二子同時擧
上都 : 두 사람이 한가지로 과
거보러 상경하며
하혐출알질위노何嫌出謁迭

爲奴 : 출행을 하면서 서로 하
인되기 갈마들었네
유래빈천교우밀由來貧賤交

尤密 : 빈천에서 유래하면 교
우가 더욱 밀접한 법
영욕승침양불투榮辱升�兩不

� : 영욕이 부침해도 둘 사이
다름없네
자공처려부현시自控妻驢赴

縣時 : 아내를 태운 나귀 고삐
잡고 고을에 부임할 때
한생유부부상수韓生猶復負

箱隨 : 한생은 다시 짐상자 지
고 뒤따랐는데
분전도상상지곡分錢道上相

持哭 : 노자돈 나누며 서로 헤
어지기 싫어 붙들고 울더니
종차연인의막휴從此連姻義

莫虧 : 이로부터 연이어 혼인
하여 의리 이지러지지 않았네

280. 순인맥주純仁麥舟
송宋나라 범순인范純仁은 명

신 범중엄范仲淹의 아들인데
범중엄이 수양�陽에 태수로

있을 때 아들 순인으로 하여금
고소姑蘇라는 곳에 가 보리 5
백 곡斛을 운반해 오게 하였
다. 범순인이 이때 아직 젊었
는데 곡식을 싣고 돌아오는 길
에 배가 단양丹陽 땅에 닿아
정박하여서는 석만경石曼卿이
라는 사람을 만나‘어째서 여
기에 오래 기류寄留하느냐’고
물었다.
석만경이 대답하기를‘지금

두 달째 머물고 있는데, 세 상
사喪事를 당해 천토淺土에 빈
소殯所를 하여 두고는 장사를
지낸 다음에 북으로 돌아가고
자 하되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다’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범순인이 싣고 온
보리를 선박째로 내주고는 홀
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배알하고 일어서 오
래 시립하고 있었다. 아버지
중엄이 아들을 보고‘동오東吳
에 가 옛 벗을 만났느냐’하니
순인이‘석만경을 만났는데 만
경이 세 상사를 당하여 장사를
거행하지 못하고 바야흐로 단
양에 유체하고 있는데 현세에
곽원진郭元振 같은 사람이 없
어서 어디에 고하고 호소할 데
가 없었습니다’하였다. 이에
범중엄이‘그렇다면 왜 네 보
리 배를 주고 오지 그랬느냐’
하니 순인이‘주고 왔습니다’
하였다.
제목 순인맥주純仁麥舟는 범

순인이 보리 실은 배를 주었다
는 뜻이다. 곡斛은 곡식을 되
는 그릇 휘로서 열 말 들이 용
량이고 대개 한 섬에 해당한
다. 범중엄은 앞서도 나온 인
물로 송나라에서 출장입상出將
入相을 한 평정명신平征名臣이
다.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가
희문希文이고 시호는 문정文正
이며 어려서 가난 속에 힘써
공부하여 진사進士로 급제하고
비서각교리秘書閣校理ㆍ이부
랑吏部郞을 거쳐 권지개봉부사
權知開封府事에서 지요주사知
饒州事로 나가고 추밀부사樞密
副使로 들어와 참지정사參知政
事에 이르렀다.
범중엄의 작은 아들인 순인

純仁은 자가 요부堯夫로 송 인
종仁宗 황우皇祐( 1 0 4 9∼1 0 5 4 )
연간에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일찍이 호원胡瑗과 손복孫復을
좇아 배웠으며 아버지가 돌아
간 뒤에야 비로소 벼슬에 나가
지양성현사知襄城縣事가 되었
다가 시어사侍御史로 옮겨 들
어오고 지간원사知諫院事가되
어서는 왕안석王安石의변법變
法이 백성을 해친다는 상소를
전후에 걸쳐 거듭하되 휘피함
이 없으니 왕안석의 노여움을
사 지하중부사知河中府事로쫓
겨나 화주和州와 경주慶州로
전전하며 가는 곳마다 혜정惠
政을 폈다. 철종哲宗 때에 내
직으로 돌아와 상서좌복야尙書
左僕射에 중서시랑中書侍郞이
되고 박사博士로서 임금의 뜻
을 크게 펼쳐 충독忠篤함으로
써 사풍士風을 혁신하였다. 그

孝와烈에관한瞑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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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장돈章惇이라는인물에게
거스름을 사 영주永州로 폄치
貶置되었다가 휘종徽宗이 즉위
함에 따라 연거퍼 관문전태학
사觀文殿太學士에제수되어 입
근入覲을 재촉받았으나 안질이
있음을 이유로 체귀遞歸할 것
을 빌었고 죽어서 충선忠宣의
시호를 받았다. 문집을 남겼고
임금에게 주의奏議한 것이 명
문으로 전하며 그 평생이 이이
관간夷易寬簡 넉 자로 요약될
만큼 평이하고 까다롭지 않게
너그러우면서도 간결하였다는
평이었다. 성색聲色, 즉풍류와
미색으로 남에게 가산점을 주
지 않았고 의리가 없는 바에는
정연挺然히 맞서서 조금도 굴
함이 없었는데 일찍이‘내가
평생 배운 바는 오직 충서忠恕
두 자를 얻은 바라 일생토록
이를 써도 다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매양 그 자제를 훈계할
때는‘진실로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나
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
서하며 성인聖人의 지위에 오
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
라’하였다. 그 사적이 송사宋
史와 송원학안宋元學案에올라
있다.
석만경石曼卿은 송나라 송성

宋城 사람으로 이름이 연년延
年이고 만경은 그 자이다. 기
절氣節이 있고 성품이 스스로
호방豪放하여 세상살이에 힘쓰
지 않았는데 문장이 매우 굳세
고 힘찼으며 시를 썩 잘 지었
으나 거듭 진사進士가 되는 과
거에 나가 급제를 못하였다.
진종眞宗 때 무관武官으로 삼
반三班(동반東班ㆍ서반ㆍ횡반
橫班)에 봉직奉職하고 대리시
승大理寺丞으로옮겨서는 장헌
태후章獻太后가정사에 복귀하
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곧
태자중윤太子中允으로 옮겼다
가 동판등문고원사同判登聞鼓
院事가 되었다. 일찍이 변방
경비의 대책을 진언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윽고
서쪽 지방에서 군사를 동원할
일이 일어나자 비로소 조정이
그의 말을 깨달은 바 있었다.
술을 몹시 폭음하여 세상에서
주선酒仙이라 불렀는데 당세의
명사 소순흠蘇舜欽ㆍ매요신梅
堯臣 등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
고 그 서실을 문슬헌�蝨軒이
라 했는데 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를 잡는다는 말로 남의 시선
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다.
사적이 송사宋史ㆍ송사신편宋
史新編ㆍ동도사략東都事略ㆍ
융평집隆平集에올라 있다.
곽원진郭元振은 당唐나라 때

귀향貴鄕이라는 곳 사람인데
원진이 그 자이고 이름은 진震
이며 혹은 원진이 이름이고 진
이 자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자
원진으로 이름이 났다. 18세에
진사進士로 급제하였고 협기俠
氣가 대단하여 자질구레한 절
목에 구애되지 않으니 측천무
후則天武后가 불러보고 칭찬하
고는 바로 우무위개조참군右武

衛鎧曹參軍을 제수하였다. 잠
시 후 양주도독凉州都督을 배
하고 서하西夏의 이족夷族을
무어撫御하여 양주에 우우虞憂
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측
천무후의 신룡新龍( 7 0 5∼7 0 7 )
연간에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
護府로 옮겨 금산도행군대총관
金山道行軍大總管이되고 예종
睿宗이 즉위하자 불러 태복경
太僕卿을 시켰고 그가 변방 옥
문관玉門關으로 나가게 되니
성중의 백성이 다투어 패옥과
음료병을 가지고 나와 환영하
였다. 예종 경운景雲(710∼
711) 연간에 이부상서吏部尙書
로 옮기고 선천先天(712) 초에
삭방군대총관朔方軍大總管이
되어 나가서는 풍안豊安과 정
원定遠의 두 성을 수축하였다.
다시 들어와 병부상서兵部尙書
가 되었는데 현종玄宗이 태평
공주太平公主를 주살할 때에
군사를 떨치게 거느리고 황제
를 호위하여 대국공代國公에
대처하였다. 뒤에 황제가 여산
驪山에서 강무講武를 할 때 군
사의 진용이 정제되지 못했다
하여 신주新州로 유배되었다가
헌종憲宗 개원開元( 7 1 3∼7 4 1 )
초에 다시 기용되어 요주사마
饒州司馬가 되었는데 부임하는
도중에 죽었다. 그 사적이 당
서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올라
있는데 붕우간의 신의와 호협
豪俠에 이름난 인물의 상징으
로 고금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
람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수교소범왕고소誰敎小范往
姑蘇 : 누가 작은 범씨에게 고
소에 가라 했는가
대범친제한혈구大范親提汗

血駒 : 큰 범씨는 몸소 피땀으
로 망아지 끌었네
반도의성수노자搬到義聲輸

老子 : 싣고 와서는 의로운 소
리에 노선생 집에 들여주니
맥주오백시치수麥舟五百視�

銖 : 한 배의 보리 5백 석 부
스러기로 보았네
귀래시립희진진歸來侍立喜

津津 : 돌아와 시립해서는 기
뻐하여 마지 않으며
불문귀장문고인不問歸裝問

故人 : 행장을 가져다 주고 옛
벗을 문상한 일 불문에 붙이네
당불맥주부양사�不麥舟付襄

事 : 만약 보리 실은 배로 큰
일을 치르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행종시부엄친玆行終是負

嚴親 : 이 행차가 끝내 부친의
본의를 저버리게 됐으리

281. 후가구의侯可求醫
후가侯可는 송宋나라 때 화

주華州 사람인데 화원華原 고
을의 주부主簿를 지냈고 소시
부터 전안田顔이라는 사람과
벗으로 사귀었다. 전안이 중병
에 걸리자 후가가 천리길을 나
가 의약을 구하고자 돌아다녔
는데 그가 돌아오기 전에 전안
이 죽으면서 눈을 감지 못하였
다. 사람이 이를 보고‘후군侯

君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냐’하였다. 이윽고 염습을 하
려하는데 후가가 이르러 손으
로 어루만지니 비로소 죽은 전
안이 눈을 감았다.
전안이 아들이 없고 장사를

치를 마련이 없으니 후가가 어
렵게 힘써 백 가지로 주선하면
서 의복을 팔아 역꾼을 사가며
장사를 치렀는데, 이에 후가는
바야흐로 날씨가 추운 때에 홋
옷으로 거처할 처지가 되었다.
이런 처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백금을 가져다주었다.
후가는 그 백금으로 전안의 누
이동생에게 혼수를 마련해 시
집보내 주었다.
하루는 그가 멀리 나갔다 돌

아오니 집안에서 궁핍한 사정
을 고하였다. 그럴 때 마침 벗
곽행郭行이 찾아와 문을 두드
리며‘내 아버님 병환에 의원
을 맞아오려 하는데 백천금을
요하는지라 내 집을 팔아도 모
자란다’하였다. 이를 불쌍히
여겨 행탁行�에 있는 것을 헤
아려 보니 대략 충당이 될 정
도라 이를 전부 내어주니 당시
관중關中 땅 사람들이 그를 어
질다 칭찬하였다.
제목 후가구의侯可求醫는 후

가가 의원을 구해 주었다는 뜻
이다. 후가는 송나라 화주의
맹현孟縣 사람으로 자는 무가
無可인데 화음華陰에 우거寓居
하며 무리에서 출중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으며 기절氣
節이 있었다. 손면孫沔이라는
사람이 군사로 농지고е智高를
정벌할 때 종군하여 공을 세워
서는 지화성현사知化城縣事가
되고 전중승殿中丞에 이르러
죽었는데 천인성명학天人性命
學에 정통하여 섬서陝西 서쪽
일대에서는 학자가 모두 그를
종장宗匠으로 삼았다. 그 사적
이 송사宋史와 송사신편宋史新
編에 올라 있다. 같은 시대 송
나라 사람 곽행郭行은 자가 사
성思誠인데 진사시험에 나가
급제를 못하자 마침내 도학을
공부하며 밥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술을 마셨다. 마묵馬默이
라는 사람이 지항성현사知項城
縣事로 있을 때에 곽행이 찾아
가니 한번 보고 옛 친구와 같
이 대하였다. 뒤에 곽행이 죽
어서 1년이 지난 소상小祥 때
가 되어 어떤 사람이 화음華陰
을 지나다 보니 곽행이 시와
함께 편지를 써 마묵에게 보내
는 게 있는지라 그 묘소를 파
보니 거기에서 지팡이와 신발
이 나올 뿐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신근천리원구의辛勤千里遠
求醫 : 천리 고생길 의원을 찾
아 나서
생사나지격차시生死那知隔

此時 :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사 어찌 알리
장목명시영불매張目瞑時靈

不昧 : 뜬 눈 감지 못하여 영
혼도 잠못드는데

육의공상송종의�衣空相送終
儀 : 옷가지 팔아 없는 것 돕
고 마지막 보내는 의례 갖추어
주네
곽생경탁환자급郭生 �還資

急 : 곽생에게 행탁을 비워 급
한 자금 돌려주고
안매유금갱고궁顔妹遺金更

顧窮 : 전안의 누이에게 금을
주어 또 궁한 것 돌보아주니
불부일심생사제不負人心生

死際 :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결같은 마음 저비리지 않아
화원고의박층공華原高義薄

層空 : 화원고을 높은 의리가
칭아의 간격 좁혔네

282. 운창자핵云敞自劾
이것은 스승과 문하생의 의

리에 관계되는 이야기이다. 운
창云敞은 한漢나라 때 평릉平
陵에 산 사람인데 같은 고을의
오장吳章이라는사람을 스승으
로 섬겼다. 전한前漢의 평제平
帝 때에 오장이 박사博士가 되
었는데 왕망王莽이 권병權秉을
오로지할 때에 오장이 왕망에
게 거스름을 사 허리를 잘리는
요참腰斬을 당했다. 이때 오장
의 제자 천여 인을 왕망이 악
당惡黨이라고 하여 금고禁錮시
키고 벼슬을 못하게 하니 모두
가 그 섬긴 스승을 달리 바꾸
어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노라
하였다.
이때 운창은 관직이 대사도

大司徒였는데 자기 스스로 탄
핵하여 오장의 제자라고 하고
오장의 시신을 거두어 싸안고
가서는 입관하여 염장斂葬을

하였다. 이에 서울 장안 사람
들이 그 절의를 칭찬하였는데
뒤에 거기장군 왕순고王舜高라
는 사람이 천거하여 다시 중랑
장中郞將이 되고 간의대부諫議
大夫로 올랐다.
제목 운창자핵云敞自劾은 운

창이 스스로를 탄핵했다는 뜻
이다. 운창은 자가 유유幼孺이
고 그 사적이 전한서前漢書에
올라 있다. 오장吳章은 자가
위군偉君으로 대하후大夏侯와
상서尙書에 이른 인물이며 그
사적이 한서漢書에 올라 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오장오망좌요형吳章�莽坐腰
刑 : 오장이 왕망에게 거슬려
허리가 잘리니
외금문인진경명畏禁門人盡

更名 : 금고당한 문인들 두려
워 모두 이름을 가는데
독유선생능자핵獨有先生能

自劾 : 홀로 선생이 있어 스스
로를 탄핵하고
염장해골답은정斂藏骸骨答恩

情 : 스승의 유해 거두어 갈무
려 은정에 보답하였네
식곡성인회재사式穀成人誨

在師 : 선행으로 깨우쳐 사람
되는 것 스승에게 있나니
사삼여일분당의事三如一分

當宜 : 임금과 스승ㆍ아비 하
나로 섬기는 분수 마땅한데
선생일거부명교先生一擧扶

名敎 : 선생이 일거에 명분과
가르침 북돋아
차의수령학자지此義須令學

子知 : 이 의리 모름지기 배우
는 자들이 알게 했네

능동춘추에 1 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
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 0 3면ㆍ값 1 , 3 0 0 0원ㆍ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8 0 7호 우1 1 0 - 0 4 4
전화 02) 734-3085ㆍ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h a e d o g e e @ k o r n e t . n e 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
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국어화하
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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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
일, 토요
일 11시
에 경기
파 주 시
탄 현 면
성 동 리
통일동산
의‘고려
대전高麗
大殿’에
서 고려
태조 이
하 역대
왕 34위
와 충신
ㆍ 공 신
및 유현
3 5 6위의
제 향 이

봉행되었다. 임진강 건너 멀리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궁궐 형태의 고려대전을 건립
하고 2 0 0 7년부터 제향을 시작
하여 6회째를 맞고 있었다. 종
묘 대제의 의례가 아닌, 국태
민안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인데 사단법인 고려역사선
양회에서 주관하고 전국 6 4성
씨 2 4 0여 화수회에서 후원하는
것이었다. 참석 교통편은 아침
9시 서울역 대우빌딩 앞에서 3
대의 전세버스가 대기했다가,
1 3 0여 명을 태우고 자유로를
달려 1 0시에 통일전망대 뒤편
산위의 대전 아래에 도착하였
다. 개별 참가자는 대개 승용
차편으로 속속 도착하여 7백여
명의 성원을 이루었다. 
대전의 제향위는 중앙에 태

조의 위판이 영정과 함께 봉안
되고 동1위에 2대 혜종, 서1위
에 3대 정종의 소목昭穆순으로
하여 동위 끝이 3 4대 공양왕,
서위 끝이 3 3대 창왕이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동서 양렬
에, 이를테면 행각行閣에 모실
묘정배향신廟庭配享臣과 같은
급의 신하들을 종향從享하고
있었다. 우리 권씨는 서쪽 열
제6위부터 1 1위까지 위패가 열
배되어, 6위가 시조 태사공, 7
위가 국재공 휘 보溥, 8위 정
헌공 휘 후煦, 9위가 밀직공
휘 중귀重貴, 10위가 정승공
휘 상좌上佐, 11위가 사복재
휘 정定이었다. 
우관제禹寬濟 파주시 문화원

장의 사회로 차화준車和俊 총
재의 인사와 전재환田在桓 부
총재의 추도문 낭독으로 행사
가 시작되고 제례는 김면기金
勉起 전례위원의 집례로 영신
례迎神禮ㆍ초헌례初獻禮ㆍ아
헌례亞獻禮ㆍ종헌례終獻禮에
이어 음복례飮福禮와송신례送
神禮ㆍ망료례望燎禮까지 1시
간 반쯤이 걸려 마쳤다. 

대개 종묘제례와 흡사하나
영신례에 이어 신관례神 禮를
행했는데 이는 강신례降神禮의
다른 이름이었다. 제례에 앞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하고
한글로 지은 추모문追慕文을
안내 유인물에 인쇄하여 낭독
했으며 행례에서는 개별축문이
없었다. 초헌관은 석대봉石大
鳳 고려역사선양회 부총재, 아
헌관은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종헌관은 오지영吳智英고창오
씨대종회장이었다. 
맑은 가을 날씨가 매우 화창

했고 행사 뒤에는 선양회가 마
련한 떡과 음복주飮福酒가 분
급되었다. 안동권씨 측에서는
이날 권정택權貞澤 기로회장,
권병선權炳善 창화공종회장,
권준식權俊植 정헌공종회장,
권우식權虞植 목사공종회장,
권희철權熙哲ㆍ권영철權寧哲
요산회부회장 등이 참석하였
다. 

<사진ㆍ글 權炳逸>

경기 파주의 고려대전 대제
안동권씨, 시조태사공 이하 6위 종향

▲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고려대전

▲ 정전에서 제례가 봉행되고 있다

1983년판 한장韓裝본
‘안동권씨추밀공파보樞密
公派譜’전질 2 8권이 타
성인 소장자에 의해 매물
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자가 양도하고자

하는 값은 1 0 0만 원입니
다. 
의향이 있으신 문중 단

체나 개인은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 02) 723-4480 

안동권씨종보사

안내매물

경하고, 선왕이 친했던 이를
사랑하며, 죽은 것 섬기기를
살아있는 것같이 하고, 없는
것 섬기기를 있는 것같이 함이
효도의 지극한 것이다.
踐천, 猶履也유이야. 其기, 指

先王也지선왕야. 所尊소존ㆍ所
親소친, 先王之祖考선왕지조고
ㆍ子孫자손ㆍ臣庶也신서야. 始
死謂之死시사위지사, 旣葬則曰
反而亡焉기장즉왈반이망언, 皆
指先王也개지선왕야. 此結上文
兩節차결상문양절, 皆繼志개계
지ㆍ述事之意也술사지의야.
천踐은 밟는다는 뜻이다. 기其

는 선왕先王을 가리킨다. 소존所
尊과 소친所親은 선왕의 할아버지
와 아버지ㆍ아들과 손자ㆍ신하와
백성이다. 처음 죽었을 때를 사死
라 하고, 이미 장사를 치렀으면
돌아가고 없어 망亡이라 하니, 이
는 모두 선왕을 가리킨다. 이것은
앞글의 두 절節을 맺은 것이고,
모두 유지遺志를 받들어 기업을
계승하는 뜻이다. 

19-06. 郊社之禮교사지례,
所以事上帝也 소이사상제야,
宗廟之禮종묘지례, 所以祀乎
其先也소이사호기선야. 明乎
郊社之禮명호교사지례ㆍ�嘗
之義체상지의, 治國其如示諸
掌乎치국기여시저장호.”
교郊와 사社의 예법은 상제

上帝를 섬기는 것이요, 종묘의
예법은 그 선조에게 제사를 지
내는 것이다. 교사郊社의 예법
과 체�와 상嘗의 의미에 밝으
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쉬울 것
이다.”
郊교, 祀天사천. 社사, 祭地제

지. 不言后土者불언후토자, 省
文也생문야. �체, 天子宗廟之大
祭천자종묘지대제, 追祭太祖之
所自出於太廟추제태조지소자출
어태묘, 而以太祖配之也이이태
조배지야. 嘗상, 秋祭也추제야.
四時皆祭사시개제, 擧其一耳거
기일이. 禮必有義예필유의, 對
擧之대거지, 互文也호문야. 示

시, 與視同여시동. 視諸掌시저
장, 言易見也언이견야. 此與論
語文意大同小異차여논어문의대
동소이, 記有詳略耳기유상략이. 
교郊는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다. 사社는 땅에 제사하는 것이다.
후토后土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글
을 생략한 것이다. 체�는 천자가
종묘에서 받드는 큰 제사이니, 태
조太祖로부터 비롯된 것을 태묘太
廟에서 제사하고 추모하며 태조를
배향配享하는 것이다. 상嘗은 가
을에 받드는 제사이다. 사계절에
모두 제사하는데 이 하나만 거론
했을 뿐이다. 예법에는 반드시 의
미가 있으니, 예禮와 의義를 대칭
되게 들어 서로를 보충한 것이다.
시示는 본다는 시視와 같다. 손바
닥을 본다 함은 보기 쉽다는 말이
다. 이는‘논어’에 나오는 글과
크게 같으나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기록함의 상세함과 간략함의 차일
뿐이다. 
주 •교사郊社 : 하늘에 제사하는

것을 교사郊祀 또는 교제郊祭라 하
고, 땅에 제사하는 것을 사제社祭라
하며, 이 둘을 합쳐 교사郊社라 한
다. •후토后土 : 토지의 신이다. •
태묘太廟 : 태조를 모신 사당이다.

•배향配享 :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곁들여 모시거나, 학덕이 있는 이를
문묘文廟나 서원書院에 주벽主壁을
시위侍衛하는 모양으로 모시는 일.
여기서는 태조가 기존에 모신 조상
의 신주 곁에 태조의 후손을 곁들여
모시는 것을 말한다. •사천祀天 :

‘사서대전’에는 제천祭天으로 되어
있다. 

右第十九章우제십구장. 
이상은 제1 9장이다.

1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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